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승

리란 승리한 쪽이, 비록 그 

승리가 근소한 표차의 승리

라 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독점하게 되고 그들의 논리

와 애국심과 진보가 곧 ‘다

수’의 뜻이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패배한 쪽은 곧 

일종의 비국민(non-people)

이 된다. 패배자들이 그들의 

‘소수’ 의견을 계속 주장하면, 

그들에게는 “애국심이 없는 

불평불만분자”에서 “국민의 

적”까지 다양한 낙인이 찍힌

다. 바로 이것이 21세기 크리

스천들이 살고 있는, 움직이

고 있는, 그리고 때때로는 아

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저 존

재하는 그런 문화다. 

민주주의는, 물론 성경의 

이상은 아니다. 비록 성경이 

사회 정의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크리

스천들이 그들의 사회를 어

떤 특수한 제도에 맞춰 조직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역사적 의미에서 고대 아

테네식의 민주주의는 기독교

보다 약 5세기 앞선 시대까

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의 최선

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두고 

벌인 논쟁들 가령 민주정치

냐 군주정치냐 귀족정치냐? 

등은 기독교 역사에서 거의 

불변의 배경이 돼왔다.

기독교의 유구한 (정치적) 

역사에는, 성경은 비록 국가

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담

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한 목소리

로 모든 국가를 향해 권력자

들은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

다고 촉구한다는 사상이, 아

우구스티누스의 로마에서부

터 칼뱅의 제네바와 현재의 

워싱턴DC와 런던에 이르기

까지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

에서 기독교는 언제나 정치

적 신앙을 갖고 있다.

오늘, 서구 기독교는 민주

주의의 쉼 없는 발전에서 가

장 최신의 단계, 다수 지배를 

두고 벌이는 경합으로서의 

대중 민주주의를 상대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 게임은 

다수의 입장을 “국민의 뜻”

으로 치환하기 때문에, 다수

의 지위(선거든 사회여론이

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이 게임에서 이긴다는 것

은 아주 신나는 일이다. 무엇

보다도 이 게임 자체가 유권

자에게 선택의 자유 즉 외부

의 간섭 없는 투표, 곧 유권

자의 독자적 입장을 보장하

기 때문이다. 이것은 승리를 

정말 달콤하게 만든다. 이때 

유권자는 자신이 이기는 말

에 돈을 걸었다는 희열을 느

낀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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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

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 10절

금주의 기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땅 끝까지 전파되며 제자 삼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기를 기도하게 하
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

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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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에든버러대학 제임스 이글린턴 교수, 이 시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지혜 제시

양극화세상 중심에서 “복음” 외쳐라!
19세기를 낙관주의 시대로 보고 20세기를 전쟁과 평화의 

시대로 본다면 21세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무엇보다도 사회

가 심각하고 극명하게 분열된 것을 그 특징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서구 세계의 어느 (이념적) 거리 모

퉁이에 가더라도 팽팽한 대립을 목격할 수 있다: 진보주의자 

대(vs) 대중주의자, 밀레니엄 세대 대(vs) 베이비 붐 세대, 종

교인 대(vs) 비종교인, 보수주의자 대(vs) 자유주의자, 세계

주의자 대(vs) 애국주의자 등등. 분열이 우리 시대의 전유물

은 물론 아니다. 인간은 항상 경쟁하는 이념들을 두고 서로 

다투었다. 다만 우리 시대 분열의 특징은 이러한 차이들을 다

루기 위해 기대는 정치적 담론에 있다.

오늘날 대중 민주주의는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는 게임으로 

여겨진다. 이 게임의 선수들은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자들이

며,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정치를 두고 논하자면, 합의를 

끌어낸다거나 타협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으로 보인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시대가 탈-진실(post-truth)정치의 시대

로 변해버렸다고 종종 비판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똑같은 정

치가 또한 탈-이웃(post-neighbor)정치가 돼버렸다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영국 애든버러대학 개혁신학 석좌교수(Meldrum Lecturer 

in Reformed Theology) 제임스 이글린턴(James Eglinton)

은 양극화 시대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준다((Who Is My Digital Neighbor?: A Christian 

call to reject polarizing public discourse). 

공동체 안에서 깨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은 화해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심한 상처를 받

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그 관계를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린다. 또는 해를 입힌 사람

을 근본적으로 악독한 사람으로 비난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우리는 때때로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

라”(롬12:18)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기 위해서나, 책임을 회피하

고 상처를 준 사람과의 단절의 가책에서 자유하기 위해 사용한다.

휴스턴의 리얼호프커뮤니티교회(Real Hope Community Church)에

서 사역하는 라이언 로크스모(RYAN LOKKESMOE) 목사는 바울과 

그의 팀의 다양한 에피소드 즉 “분열과 화해”를 한마디로 “팀메이트” 

관점에서 정리한다(Paul and His Team: What the Early Church Can 

Teach Us About Leadership and Influence).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

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화해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주변

의 세상, 심지어 원수에게도 같은 사랑으로 화해를 이룰 자로 부름 받

았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었다. 바울의 가장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투박한 상

황에 대한 솔직한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   고

양극화 현상은 감정에 
치우친 집단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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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리더십저널, 라이언 로크스모가 전하는 바울과 디도 통한 화해사역 소개

바울은 목회자로서 고린도교회

를 깊이 염려하며 고린도후서를 썼

다. 그는 불안, 사랑, 상처 및 기쁨

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

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

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

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

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

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

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

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3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화해 이해
그룹/개인 간 갈등 앞에 있는 화해의 중재자 

우울증과 영적치유
이영희 목사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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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두 가지 일이 있다. 내

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

겠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겠는

가. 아니, 세상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힘껏 부추기고 있다. 

버킷 리스트(Bucket list)라는 것

이 있지 않은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이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인공으로 등장

하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 

영화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주

인공들이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세계 여행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아프리카, 인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찾아가기도 하고 스카이다이빙도 하는 이야기가 의미 있

고 재미있게 펼쳐졌다. 영화를 보면서 그들의 아픈 것은 빼고 저

런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성취해가는 그 주인공들을 은근(慇懃) 

부러워하기도 했다.   

며칠 전 장례식에 다녀왔다. 드넓은 땅에 묻힌 자들의 수는 헤아

리기 어려웠다. 몇몇 묘비에서 그들이 살다간 년수(年數)를 눈여

겨보았다. 장수(長壽)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

다. 저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떠났는가. 대부분이 그

런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떠났을 것이다. 누구나 죽는다. 그 

날이 언제인지 스스로는 모른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

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

생일 순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영화 "Passion of Christ"에서 예수님을 역을 

맡은 사람은 제임스 커비즐(James Carvizel)이다. 그 이름의 이니

셜이 예수님처럼 JC이다. 그가 그 영화를 촬영할 때 나이가 예수

님이 죽으시던 나이인 33세였고 예수님처럼 목수의 일도 하곤 하

였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과 

궤(軌)를 같이 하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내 맘

대로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고기도 자

기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모든 사

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쫓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추구해

야 옳지 않겠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른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

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사명을 운운(云云) 할 수 없다.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기도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내가 스스럼없이 주

께 아뢰기를,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 달

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원

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님의 일을 확장하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복되신 영향력이 세상에 퍼지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요, 나의 일과 나의 나

라는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어떠한가.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으니 하나

님은 잘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

닐까. 저 청교도의 기도처럼 이제는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가 내 

가슴에 담기고 내 입술에 적셔져야 하겠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디지털 세대에게 물리적으로 교회를 경험하게 하라!
처지리더스,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의 “‘피지털’시대의 목회전략” 소개

1. 애자일 매장(The agile store)

실재하는 가게의 역할의 개

념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가게

의 출입구가 구매자의 심리에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현실 매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젊은 고객들이 있다.

뒤발유니온컨설팅의 닐스 

반 댐(Nils Van Dam of Duval 

Union Consulting)은 앞으로 

10년 안에 3, 40%의 슈퍼마켓

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추정했

다.

2.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

(Retail business model)의 붕괴

피지털 스토어가 생기면서 

등장한 가장 커다란 규모의 업

체는 아마존(Amazon)과 알리

바바(Alibaba)이다. 이 메가-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현실세

계 매장의 새 토대를 쌓고 있

다 .  아 마 존 의  홀 푸 드

(Wholefoods)와 알리바바의 

헤마(Hema) 슈퍼마켓이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이것이

다: 무엇이든 다루지 않고 있

는 것이 있다면, 다뤄라.

붕괴에 대해서 특기할만한 

또 다른 것은, 민첩성과 적응

성은 당신이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개념이 된

다는 것이다.

PWC(영국 런던에 위치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의 다국

적 회계컨설팅기업)에 의하면 

패션과 같은 카테고리에서 

43%의 고객이 이미 자신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 모두

에서 구입하는 다채널 구매자

로 보고 있다고 한다.

3.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타법을 

구사하라.

놀랍게도,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물리적인 가게가 있어야 

하는 다른 이유는 Z세대 때문

이다. 그들이 상점에서 구입하

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

라 가능한 모든 옵션을 원하기 

때문이다.

뉴 스 룸  신 크 로 니

(Newsroom Synchrony)의 설

문조사 결과를 보면 Z세대의 

75%가 경험에 참여하고 싶어

서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을 선

호한다고 답했고, 45%는 상품 

그 자체보다 무엇인가를 산다

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답

했다.

Z세대에 대한 또 다른 흥미

로운 점은 만약 이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장바구니에 제

품을 담았다면, 그들은 자신들

이 가게에서 쇼핑했던 경험과 

이것이 매끄럽게 통합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4. 모든 기초를 커버하라.

애자일 리테일러들은 온라

인과 매장 내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가게 안에서 더 

흔한 피지털 기술은 셀프 스캐

닝, 디지털 신호 태블릿과 스

마트 태그다.

다른 혁신들 역시 테스트되

고 있다. 증강현실에 힘입은 

가상현실 데모들, 스마트 미러 

신호들, 매장 내 관계적인 디

지털 아바타들, 쇼핑객의 성과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얼굴인

식 프로그램들, 터치스크린 키

오스크를 갖춘 쌍방향 피팅룸 

같은 것이다.

5. 최고의 경험들

현실세계의 가게들은 새로

운 유행은 무엇이든지 포함해

야 한다. 요리강좌나 운동 같

은 것 말이다. 예를 들어 인터

토이의 소유자인 그린 스완

(Green Swan, the owners of 

Intertoys)은 어린이들의 파티

에 장난감을 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고의 매장 내 트렌

드를 보려면 185년 전통의 “

가장 아름다운 백화점 매장”

인 취리히의 젤몰리(Jelmoli)

를 보면 된다. 이 고전적인 현

실세계의 리테일러는 10개의 

크고 작은 식당들을 갖추고 있

는데 이 식당들은 스테이크를 

800도에서 90초간 구워줄 수 

있다.

6. 사람의 역할

현실세계를 활용해 마치 인

간과 실제처럼 유지하는 것은 

특별히 관련성이 있다.

쇼핑객에 대한 흥미로운 통

계가 있다. 바로 상점에 가는 

것을 추억할만한 가족의 경험

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으로, 골목의 작은 가게나 시

골 등 주목 받지 못하는 가게

들에서 쇼핑을 해보기도 한다. 

양 쪽 모두의 경우, 사람과의 

관계가 쇼핑 경험에 중요하다.

<11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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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이 알아야 할 새롭고 중요한 단어가 있다. “피지털

(phygital)”이다. 물질세계와 디지털을 합성한 말로 현실세계

와 가상세계가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VR 영상을 시청할 때 

신체 활동도 같이 하게 되는 콘텐츠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

은 물리적·육체적인 것과 디지털 사이에 막힘없는 흐름의 필요

성이 증대됨을 반영한다. 비즈커뮤니티(Bizcommunity)에 소

매 단위판매(retail)의 세계와 관련해 한 기사가 있다

(Phygital: The new retail marketing playground): “벽돌과 시

멘트(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비유하는 표현)와 디지털이 막힘

없이 통합되는 혁신적인 피지털 사업모델이 세계적으로 부상

하고 있다. 하지만 피지털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은 여전히 고

전적인 영업 전략과 맞물려있다. 고객의 유인, 유지, 참여, 경

험, 충성과 브랜드 그 자체다. 이러한 요소들이 구매 활동과 새

로운 기술을 계속 변화시킨다. 그 결과는 리테일 게임을 지속

하기 위해 피지털은 가야할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는 적응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있는 맥클린버그커뮤니티교회의 

개척자이자 담임목사이며, 고든-콘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문화 교수로 재직했고 4대 총장으로 섬겼던 제임스 에머리 화

이트(James Emery White)는 ‘피지털’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죽거나”가 적용되는 6가지 방법(Phygital: 6 ways to adapt, 

or die)을 말해준다(The Future of the Church is Phygital).



<1면에서 계속>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빅 데이터 기업과 페이스북이라

는 소셜 미디어 ‘자이언트’를 집

어삼킨 작년에 벌어진 스캔들

이 정치 담론의 이러한 승자와 

패자 낙인에 대한 우리의 관점

을 바꿔버렸다. 수백만 페이스

북 유저들의 개인정보가 그들

의 동의 없이 수집됐고, 짐작컨

대 그들을 조사하고 분류하기 

위해 이용됐다. 

더 나아가, 우리의 뉴스 피드

를 맞춤형 이념 에코룸으로 바

꿔 놓았다. 결국, 우려하는 바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조작한 소

셜 미디어가 우리를 특정한 방

식으로 투표하게 만들었다는 사

실이다.

이로써 우리는 국민의 뜻이라

는 것이 우리가 전에 확신했던 

것만큼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고통스

런 자각을 하게 됐다. 매우 음침

한 어떤 실체를 우리가 자각하

면서 국민의 뜻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산산이 깨졌다. 온라인

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

시해 우리에 관한 상상불가의 

정보량을 축적한 다음, 돈을 대

주는 쪽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 정보를 사용해 우리를 감언

이설로 속이는 음흉한 빅 데이

터 산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동안 우리가 듣고 살아온 자유

의 내러티브, ‘우리는 경주의 주

체(players)이다’는 전복됐다: 

우리는 경주의 대상(being 

played)으로 전락됐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

떻게 반응해야 할까? 많은 크리

스천들이 느끼는 직접적이고 어

려운 질문은 “페이스북을 지워

버려야 하나?”이다. 실제 세계

에서만큼이나 온라인에서 자신

의 정체성이 형성된 세대, 소셜 

미디어 원주민들(social media 

natives)에게 이것은 확실히 키

르케고르가 말한 실존의 위기

다.                  <4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

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

게 하려 함이라”(고후2:1-4).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교

회를 방문했고, 이후 고린도 교

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확증하기 위해 눈물 어린 편지

를 썼다. 고린도후서를 읽는 것

은 얼마동안 계속돼온 집안싸움

의 고통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감정이 극도로 고조

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

도로서의 지위를 변호하는 한편

(고전10-11장), 화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다.

바울은 이 고통스런 상황에서 

자신의 소중한 동료인 디도를 

의지하며, 여러 갈등 상황에 놓

인 고린도교회에 디도를 보내 

고린도후서에 언급된 눈물 어린 

편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바울은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온 디도를 만났고, 그의 눈

물 어린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

인의 반응을 알게 됐다. 바울은 

거의 행복감에 도취에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

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

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

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

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

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

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

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

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

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

게 하려 함이라”(고후7:6-9).

이 구절은 바울이 얼마나 감

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는

지를 보여준다. 디도를 만나고 

자신의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

인들의 반응을 알게 됐을 때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일한 소통수단

인 편지를 사용해 고린도교회에 

대한 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

었다. 

바울은 화해에 있어 단호하다. 

그는 그저 화해에 대해 개방적

이지 않았고, 그것을 막연히 희

망하지 않았다. 그는 화해를 이

루기 위해 직접 일했다.

화해는 기독교적 영향력의 특

징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하는 방법에서 아름다운 모

범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를 만

난 사람에게 화해는 최우선 과제

가 돼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그

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해라는 결정적인 행동

이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다루는 방법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깨어진 관계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며, 바울과 디

도는 회복을 위해 어떻게 일했

는가를 알아야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화해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마음 깊숙이 새겨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이 우리와의 화해를 위해 얼마

나 먼 거리를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평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상

황에서 디도처럼 그룹 또는 개

인 간의 갈등 앞에 서 있는 화해

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많은 갈등 사례에서 알 수 있

듯이, 화해를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서투르게 표현하고, 또한 

화해를 원하는 상대방은 그 말

을 왜곡해서 듣는다. 그래서 그

곳에 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하

다. 디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

아야 한다. 당신이 그 갈등과 직

접적 관계가 없어도 화해를 조

정할 수 있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의 편”에서 베테랑 악마인 스크

루테이프는 그의 조카이자 수습 

악마인 웜우드에게 사람이 그리

스도를 알고 전심으로 그를 따

르는 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

으로 방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 

조언한다. ‘환자’는 그리스도인

들을 지칭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보거라. 

그건 고작해야 네 환자의 영혼

에 약간의 자비와 약간의 악의

만 불어넣을 뿐이란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매일 만나는 이웃에

게 악의를 갖게 하고, 그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갖게 

하는 것이란다. 그래야 악의는 

완전히 현실이 되고 자비는 허

공을 떠도는 가상의 것이 될 것

이야.”

C.S. 루이스는 매일같이 마주

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어렵고, 먼 곳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을 꼬집고 

있다.

바울과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

과의 고통스러운 딜레마 속에서

도 화해를 진실한 화해를 실천

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지난 6월, 200만명이 넘는 홍콩

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홍콩 행정부가 추진하

고 있었던 ‘범죄인 인도 법안’때문

이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관련 개

정법안은 홍콩이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협정

을 맺지 않은 나라들에도 용의자

를 쉽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개정법안에 의

하면 홍콩시민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심지어 비행기 환승객이라

고 하더라도 요청한 국가에 넘겨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콩시민들이 중국 본토로 인계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이 법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

하며 전체 인구 744만명 중 30%에 가까운 2백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콩의 겉모습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그 내면을 

보면 여러 가지 중국 본토에 대한 불만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부동산의 급등입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홍콩의 부동산은 살인적으로 올랐

습니다. 20평(720제곱피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무려 2백만

불(20억)을 넘김으로써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49.4

로 49년 봉급을 모아야 겨우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홍콩의 PIR 수치가 한국의 20.7, 뉴욕의 11, 필라델피아의 3.8과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집 구입하기가 하늘

의 별 따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홍콩의 부동산이 오르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중국부자들의 

검은 돈 때문으로 이해합니다.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전역에서 반중국적인 정서가 보여

지는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홍콩대학에서 

시민들에게 ‘자신을 홍콩시민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중국인으로 

여기는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

된 직후 홍콩시민들의 ‘자신을 홍콩시민으로 생각한다’는 편이 

36:19로 더 높게 나오다가 2008년에 들어오면 그 반대가 됩니

다. ‘자신을 홍콩시민이 아닌 중국인으로 생각한다’는 쪽이 

38:19로 오히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홍콩이 중국으로 반

환된 것에 대해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이후 걱정보다는 좋아

하는 상태로 발전해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조금씩 홍콩을 향해 여러 분야에서 정책

을 추진하면서 홍콩시민들 속에 반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시민으로 여긴다’는 수치가 

2011년 이후 현격하게 높아졌습니다. 2018년 통계는 41:18로 ‘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시민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더 높습

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현재 30세 미만의 홍콩인

들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중국인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나옵

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무

엇보다도 상대의 정당한 필요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것입니

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의 필요를 인정해주고 그 

필요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결

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으로 필요한 영혼의 구원마저 칼을 들고 협박을 통해 받도록 하

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상대를 존중

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의 자세로 국민들을 인도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thechoi82@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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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람을 움직이는 힘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Website: www.kucp.org      E-mail: pulpitcommittee@kucp.org

양극화세상 중심에서 “복음” 외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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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말은 늦게 깨달은 진

리나 당연한 것을 지칭하는 말

이다. 오늘의 사실을 예견이라

도 하

듯 이  미 드 웨 스 턴 신 학 교

(Midwestern Seminary) 교회

개척센터 담당 디렉터인 

Joshua Hedger 교수는 오늘날

의 교회가 반드시 Church 

Revitalization(교회부흥)을 경

험하여야함을 여러해 전에 설

파하였다. 지금 미국에서 일 년

에 4000개씩 교회 문을 닫는 참

으로 어려운 때에 그 유명한 미

남침례교단에서도 일 년에 

800-1,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 

때에 과연 이 땅의 교회는 어떻

게 하여야 할까? 교회가 반드시 

변하여야 하는데, 그 중요한 변

화는 ‘교회의 Discipline’(절제

를 포함한 훈련), ‘Spiritual 

Health’ 그리고 ‘Youth를 향한 

활짝 열린 문’으로 요약할 수 있

다. 교회는 반드시 변해야 하고 

그 중요한 실제적인 예를 찾아

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사역

보다 더 좋은 예는 있을 수가 

없다.

본문 6절은 예수님께 드린 가

나안인 시몬의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열두 제자 가운데 왜 

열심당 시몬이라 하였을까? 사

실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나와 있는 열두 제자 이름을 네 

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는 중에 

마지막 그룹에 속하는 알패오

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

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네 사

람은 다 열심당원으로 보는 것

이 옳다. 그 중에서도 가나안인 

시몬 곧 셀롯인 시몬만큼은 예

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계속 

열심당원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에게 있어서 꿈에도 잊

을 수 없었던 것은 민족 독립이

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그의 변

화를 통하여 오늘의 교회 침체

의 해결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1. 더 큰 비전을 가지게 된 그

의 변화

당시의 열심당원들은 무서우

리만큼 민족주의적이었다. 그리

고 자기들의 하는 일을 방해하

는 자는 가차없이 죽여 버렸다. 

심지어 동족이라도 로마에 아

부하여 자기들의 사역에 역행

하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죽

이어 버릴 만큼 철저한 민족주

의자들이었다. 자기들 곧 정치

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

를 로마의 압박에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하고 다시 한 번 다윗

왕국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 굳

게 믿고 줄기차게 기다렸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

자로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과

언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을 오

실 메시아로 믿었고 예시님 자

신도 메시아이심을 천명하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역은 갈

수록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대

단한 기대를 모으게 하고 군중

을 사로잡으며, 그들의 가난과 

압제와 고통과 질병을 해결하

며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여지

없이 과시하였으나 점점 더 진

행되는 그 예수님의 사역 방향

은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

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앞

길을 종잡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에 죽을 것이라는 그의 말씀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

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 높이 달

리어 무력하게 죽은 자기의 스

승 예수님, 그와 주위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실망과 무력감... 이

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역

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

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그렇지 

무언가 다른 분이시잖아? 다시 

열심히 따라가 보았으나 종래 

그분의 비전은 자기들과 너무

도 다른 어떤 것이었다. 본문 7, 

8절 말씀처럼 “때와 기한은 아

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되리라.”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

대처럼 유대를 독립시키는 메

시아로 만족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온 세상

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 생

각만 하여도 아찔하지 않을 수

가 없다. 셀롯인 시몬이 그토록 

열망하며 기대하고 모든 이스

라엘 민족 전체가 그렇게 기대

하였던 대로만 메시아의 사역

이 끝이 났다면, 여전히 다윗왕 

때처럼 주위 나라는 압제와 멸

시 그리고 철저한 소외감과 천

대에 시달리며 구원과는 먼 삶

을 살 수 밖에 없었겠으나 예수

님의 순수하고 진실하며 자신

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는 사

랑의 모범을 보이며 이루어 주

신 인류 구원,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구원을 얻어 자신이 또 

가정이 이웃 지역사회와 민족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온 인류가 

완전한 새 삶을 살고 참된 구원 

참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세기에 독

립을 이룬 많은 나라들이 자신

들과 이웃나라에 얼마나 기쁨

과 행복

을 가져왔는가? 또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만든 철저한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통하여 

인류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

러므로 구원뿐만 아니라 참된 

번영과 희망을 선사하여 이웃

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인류 공

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한 

나라의 독립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다. 민족우월주의도 

아니다.

이 시몬은 오직 나사렛 예수

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

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환경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감

사와 만족으로 살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알았

기에,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셔

서 구원의 감격을 자신만이 아

니라 온 인류에게 전하여야 함

을 깨닫게 하셨기에 그는 자신

의 움직일 수 없는 비전, 소신, 

일생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기수가 되어 

소아시아로 북 아프리카로 흑

해 연안으로 심지어 영국으로 

마지막에는 페르시아로 올라가 

복음만 전하다가 반대하는 폭

도들에 붙들려 톱으로 켜 죽음

을 당하게 되었다.

지난 세기에 자국들의 독립

을 최고의 가치로 구가하며 자

기들만 즐기던 것과는 달리 셀

롯인 시몬만 아니고 콜럼버스

와 어거스틴 선교사 등 불과 너

댓 명 복음의 기수들로 인하여 

마침내 복음화 된 영국을 통하

여 지난 한 세기에 세계 인류가 

누리던 축복을 생각하여 보라.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을 복음

화하며 인류를 사랑하고 봉사

하던, 그리고 그렇게 크게 영적 

감화를 세계적으로 끼치던 영

국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에 더 

크고 위대한 가치관으로의 변

화는 백 번 나타나도 오히려 부

족할 뿐이다.

 
2. 예수님적인 성숙

 

참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삼년 반 

동안

힘쓰고 애쓰신 바이다. 예수

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가 갖는 

아픔을 하늘의 가르침으로 승

화시키셨음에 틀림이 없다. 정

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사람 마

태와 시몬을 가슴에 안고 비유

컨대 무릎에 앉히시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 기가 막

히기도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

가고픈 유혹도 느낄 수 있었겠

으나 이미 성자 하나님의 삶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고 그 권

위에 눌리기도 하여 묵묵히 따

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의 격

정적인 성격이 변하여 성숙을 

이루어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

아감으로 새 역사를 쓰게 된 제

자 열심당원 시몬, 새로 거듭난 

그 열심으로 누구 못지않은 전

도의 쾌거를 이루었던 그를 통

하여 보여준 진정한 모범을 따

라서 이 시대의 참된 제자로 살

아야 되겠다. 열두 제자를 강해

하며 느낀 결론은 참고 또 참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장

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코 

지치지 않는 리더십, 그것이 예

수님의 리더십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며 “아 이게 

그거구나!” 하게 된다. 이 리더

십이 다시 힘 있게 살아날 때 

이 시대의 교회들은 반드시 다

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어느 수도원의 예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아 이게 그거

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려 한

다.

어느 수도원에 문제투성이 

수도사가 들어왔다. 걸핏하면 

싸우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남

에게 피해를 주고 핑계하고 게

으르고 도무지 그 사람이 들어

온 이후에는 수도원이 하루하

루 지옥 같은 삶이 전개되었다. 

이때 모든 수도사가 한 가지 지

혜를 짜내었는데, 아무도 그에

게 대꾸하거나 상대하지 않는 

것이었다. 철저히 무시하고 소

외시키는 것이었다. 견디다 못

한 그 수도사가 어느 날 짐을 꾸

려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다. 남

은 수도사들의 보기 좋은 승리

였다.

대표 수도사가 원장님께 보

고를 드렸다.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노라고. 그러나 아무 

말씀하지 않고 듣고 계시던 원

장님은 날을 잡아 수도원을 내

려가시더니, 여러 날 후에 바로 

그 사람을 대동하고 다시 들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원장님을 

따라 들어오는 그 수도사의 당

당함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

었다. 밤에 쫓아와 항의하는 대

표 수도사들에게 원장님은 말

씀하신다. “나는 그를 수소문하

여 어렵게 다시 데리고 왔습니

다. 오지 않겠다고 하여 많은 월

급을 주기로 하고 데려왔습니

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이상 가

지고 있는, 그래서 꼭 고쳐야 하

는 약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는 우리의 스승입니

다.”

권위에 눌려서도 그 자리를 

나왔으나 그 깊은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은 수도사들은 이튿

날부터 자세를 바꾸었다. 나에

게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나의 약점을 발

견하고 고쳐야 한다. 고맙게까

지 느끼게 된 그 동료 수도사들

의 달라진 태도에 정작 놀란 것

은 문제아 수도사 자신이었다. 

과거와 달리 그렇게 고분고분

하고 겸손하며 약점을 함께 지

려는 피나는 노력에 그만 마음

이 녹아내리게 된 이 문제아 수

도사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반

성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수

도사가 되어 역사에 빛나는 인

물이 되었다. 

문제는 나에게, 나부터 작은 

예수! 오늘의 교회를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예수님 앞

에서 그분의 고귀하신 구속의 

사랑을 본받아 내 뜻, 내 주장, 

내가 오래토록 붙들고 있던 가

치관, 내가 평생에 가지고 있던 

비전.. 그것까지라도 복음의 우

선순위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

리고 예수님적 성숙이 이루어

져 우리 모두 작은 예수로서 살

아갈 때 우리는 미래의 우리 교

회들의 확실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새 역사를 일으키며 

이 시대의 분명한 해답을 교회

가  제 공 함 으 로  C h u r c h 

Revitalization을 확실히 이루고

도 남을 것이다.
revskma@gmail.com

나성균 목사
(샬롯장로교회)

푸/른/초/장

사도행전 1장 6-8절 

아, 이게 그거구나!

우리 교회 목회자들 여름 수

양회 행사로 워싱턴DC에 있는 

성경박물관(Museum of Bible)

을 탐방하였다. 박물관은 DC 

중앙의 연방 의사당에서 세 블

록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

다. 2년 전에 지하 1층과 지상 

6층의 건물로써 43만Sqft의 

건물을 약 5만명의 기부자들

의 성금 5억 달러로 세웠었다

고 한다. 가장 큰 기부자는 주

일에도 문을 닫는 대형 공예품 

회사인 하비 라비(Hobby 

Lobby)의 스티브 그린 회장이 

기부했다고 한다.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에서도 6만 달

러의 성금을 출연했다고 알려

져 있다. 우선 성경박물관답게 

정문 입구 양쪽에 거대한 라틴

어로 창세기 1장 전문을 대형 

기념탑처럼 디자인하여 배치

한 감각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들은 하루 전날 가까운 

호텔에서 묵고 아침 9시에 성

경박물관에 입장을 했다. 성경

이 미친 영향력을 전시한 2층

부터 관람하였다. 성경이 세계

적으로 각 나라와 사회에 미친 

영향력들, 특히 미국의 정치와 

문화, 음악과 심지어 패션에까

지 성경이 미친 영향력들을 섬

세하게 폭 넓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었다. 

3층에는 구약과 신약성경이 

기록된 과정들을 연대별과 역

사와 당시의 문화 배경을 재현

해서 전시되어 있었다. 초창기 

성경 기록인 토판 조각들로 전

시되어 있었고 신약관에는 예

수님의 고향 갈릴리 마음의 당

시 풍경을 실물로 배치하여 놓

았다. 거대한 올리브 나무들과 

초라한 집들 당시에 사용하던 

그릇들과 항아리, 농기구들… 

소담한 집안 풍경, 각종 과일

들로 채워진 농가 속에 당시의 

복장으로 꾸민 한 여인이 바구

니에 뜨개질을 하면서 실감을 

더하고 있었다. 물론 이 전시

관도 12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었

다. 

4층엔 성경의 역사관으로 

12분짜리 영상제작물을 통해

서… 또한 6백 여점의 각종 유

적물들을 보충자료로 전시하

면서 성경의 초창기 시대와 손

으로 기록 전수되었던 성경들

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온 

과정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히브리 성경이 

라틴어로… 그리고 영어와 독

일어로 번역되어온 역사를 그

림들과 당시의 자료들을 전시

함으로 이해를 돕고 있었다. 

특히 라틴어를 영어성경으

로 번역하도록 했던 제임스황

제의 성경과 유명한 마틴 루터

가 소장했던 성경 등 희귀한 

보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주제들을 돕기 위해

서 10여분짜리 영상물 들과 개

인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크

고 작은 전산화 시설들이 현대 

감각을 더하고 있었다. 특별히 

인상적인 대목은 1440년대 인

쇄술을 발명한 쿠벤베르그의 

대량 성경 인쇄 과정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치된 인쇄

소와 활자들을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곳이 매

우 감동적이었다. 

5층에는 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매일 

무료로 공연된 바이블 뮤지컬

을 감상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

만 대신 6층의 만나식당의 즐

거운 먹거리와 푸짐한 음식으

로 아픈 다리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어서 즐거움이 더했

다. 

점심식사를 마친 일행은 1

층과 지하층을 관람했는데 특

이한 시설은 1층에 마련된 어

린이들을 위한 성경테마 체험

관이었다. 이 방은 신나는 놀

이게임들을 즐기면서 어린이

들이 성경에 쉽게 접근 하도록 

꾸며진 방이었다. 이 날은 어

린아이들 대신에 다 큰 어른들

이 신나게 게임들을 하면서 관

람 마지막을 장식했다. 

44,000권의 각종 희귀한 성

경들을 살피고 모든 프로그램

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9일이 

소요된다는 성경 박물관을 우

리 일행은 단 6시간 만에 완주

해 버렸다. 속전속결로 성경박

물관을 관람한 결론을 이야기

하라고 한다면, 구약성경관에 

비해서 신약성경관이 상대적

으로 빈약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싶다. 특히 모든 성경의 완

성이요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

도의 최대의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곳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아쉬

움을 안고 우리는 뉴욕으로 돌

아왔다.     

 jykim47@gmail.com

성경 박물관을 다녀와서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장일기

<3면에서 계속>

사려 깊은 크리스천의 반응은 

이 질문을 확장해 우리를 이 지

점까지 이끈 공공 담론의 종류, 

우리의 승자독식 대중 민주주의 

스타일까지 검토해야 한다. 복

잡하게 얽혀 있는 분파들의 관

계를 다수 획득(major i ty 

dominance)을 위한 이기느냐 

지느냐의 경쟁으로 쉽게 바꿔버

리는 우리 시대의 성향이 막강

하고 비도덕적인 빅 데이터 산

업을 만들어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버림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기 위해 모

든 가용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제로섬 현실이 정치 지

도자들을 부추겨 자신의 의지를 

“국민의 의지”로 바꾸기 위해 빅 

데이터의 힘을 이용하게 한다.

성공회 신학자 로완 윌리엄스

가 2016년에 처음 발표하고 

2017년에 더욱 발전시킨 주장에

서 우리는 기독교적 반응이 어

떠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주장은 현대 미국 대중영

합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했고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

후의 영국 정치에 초점을 맞췄

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영

국 유권자의 51.9%가 유럽연합

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 때, 유럽

연합 잔류를 지지한 많은 사람

들은 타블로이드 신문들의 공개

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잔류파 

정치인들은 비애국적 인사, 반민

주적 인사, 어떤 경우에는 “국민

의 적”으로 조롱 받았다. 

이러한 창피주기 현상을 비판

하면서 윌리엄스는 오늘의 정치

가 어떻게 우리를 선동해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우리가 패배

시켜야 하는 사람들로 보게 만

드는지 지적했다. <5면으로 계속>

양극화세상 중심에서 “복음”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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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은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에서 대개 오

른 손잡이가 많은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상대방

의 뺨을 후려갈기면 맞는 것은 왼뺨인데 예수님은 오른뺨이라 

했으니 예수님이 뭘 착각하지는 않은 말씀인지요? 

-하버에서 이희은

A: 예, 좋은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도 돌려대며”라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의 의미는 천국백

성들이 감정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

니다. “네 오른 뺨을 치거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

디로 인격적인 모욕이나 모독을 당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입

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참아 넘기는데, 인격적인 

모독, 즉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참지 못하고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착각하

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오른 손을 주로 사용

하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결국 왼뺨을 치는 

것이 됩니다. 좋은 관찰이요 지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 오

른 뺨을 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3가

지입니다. 첫째, 등 뒤에서 때려야 오른 뺨을 칠 수 있습니다. 둘

째, 마주 보는 상황에서는 왼손으로 때려야 상대방의 오른 뺨이 

맞습니다. 셋째, 오른 손등으로 때려야 상대의 오른 뺨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지방에는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

다. 이유는 왼손은 화장실에서 대변의 뒤처리를 하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철저하게 식사할 때는 오른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

러므로 왼손으로 맞는 것은 ‘똥만도 못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

런데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오른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독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분노로 맞대응하지 말고 화

가 치밀 때 신앙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무저항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

혜를 주셨기에 우리도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

다. 참을 줄 알고 자기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며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천국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하셨습

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니이다” 라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요구

는 우리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써 감

정을 컨트롤하고 더 큰 모독을 당하더라도 참고 그리스도인으

로서 품위를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인격적 모욕당해도 용서하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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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

요한 것이 예배이다. 하나님

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

님과 사람의 관계가 예배를 

매개체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한 주

에 한 번씩 하는 특별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마치, 

숨 쉬는 것을 한 번에 몰아쉬

지 않고 항상 하는 것처럼 그

렇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

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신앙의 중심, 인생의 목적

예배란 공식 예배는 물론이

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

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

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목소리 

높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 찬양하는 것이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

이며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

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

문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예배가 

너무 많다는 비판을 한다. 주

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금요 예

배 등을 나열한다. 아직도 옛

날방식으로 목회하나? 그러나 

그런 비판의 시류와 상관없이 

예배가 되었든 기도회가 되었

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기

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성도는 

부지런히 모여야 한다. 예배

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예배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교회와 가정, 직장이나 어디

서든지 자주 예배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며, 이웃들과의 최고의 섬김

과 교제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세상

에서도 예배에 승리함으로 복

을 받았다. 반면에 예배에 실

패함으로 저주를 받은 흔적도 

명백하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

었을 때, 나라의 영적회복을 

위해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

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때 숙적 블레셋이 침략해왔지

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

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부지기수이다. 

예배의 실패로 인한 멸망도 

정확하게 기록하신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

사장 아론의 아들들이며 본인

들도 제사장이었는데 다른 불

로 분향하다가 즉사했다. 예

배에 실패해서 멸망한 것이다. 

가인과 사울왕도 예배에 실패

해서 망한 사람들이다. 예수

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 

외식하는 저들을 향해, 마음

이 빠져 버린 신앙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

임을 말씀하셨다. 예배의 실

패가 삶의 실패로 나타난 것

이다. 

삶의 회복과 생활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온전함에는 삶의 예배

가 따라와야 한다. 로마서 12

장에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신다.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인격

과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다. 예배 외에 매일 매순간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라는 의미

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

활 예배로 드리기 위해 무엇

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

하며 살아야 한다. 목사는 설

교한 대로 살고, 성도들은 설

교를 들은 대로 살아야 한다.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

고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각자 하나님으

로부터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

장에서, 그 외에 있는 곳곳에

서 맡은 일이 있다. 교회 안에

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

다. 죄를 짓는 것 빼고 세상에

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

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여 하라”(고전10:31). 마르틴 

루터는 “우유를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의 

젖을 짤 수 있다”고 했다. 아

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

이다. 

헌신과 섬김이 예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

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배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

배이며 그리고 천국 갈 때까

지, 더 나아가 천국에서도 영

원히 할 것은 예배이다. 그러

므로 우리의 삶에 예배의 중

요성은 강조에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

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신앙생활

을 처음 하는 그리스도인은 

잘 몰라서 그렇고, 신앙의 연

륜이 오래된 사람은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살아 있는 예배'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

는 예배를 말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

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흔

히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으

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동기나 목적은 아니

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다. 그러

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성을 바쳐야 한다. 정성이 

없으면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곧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

과 진리의 예배는 시간과 정

성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이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에

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

는 것이다. 기도와 찬송, 말씀

과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드

려야 한다. 

세상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

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

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

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꼭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

에도, 공부하고 일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의 임재 앞에 

있음을 의식해야 한다. 이것

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다

고 말한다. 에녹이 그렇게 살

았다. 그는 대단한 업적을 남

기지 않았지만 구약에서 엘리

야와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

고 천국에 그대로 들림 받은 

사람이다. 우리 신앙이 교회

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에서 동일해야 한다. 예배 시

간의 모습이 삶 속에서도 동

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분명한 승

리의 간증들이 있다. 제2차 세

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맞

선 대영제국은 승산 없는 전

쟁을 하고 있었다. 수상 윈스

턴 처칠은 윌리엄 템플 목사

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했다. 

“국민여러분, 전쟁이 큰일이

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

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튿날 영국 전역

은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인산

인해를 이루었고 결국 대영제

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에게 주시는 승리였다. 

세상 모든 삶의 근원-예배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생

활과 인생이 회복된다. 더 나

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

다. 예배와 삶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예배와 삶은 하나이

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 속의 예배가 살아 있는 진

정한 예배자만이, 오직 한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

시게 할 수 있다. 특별히 주일

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

님을 예배해야한다, 사람은 영

적인 존재이므로 예배를 드려

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육

이 산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혁명

의 주체세력들이 무신론자들

이었다. 그들은 주일예배를 

방해하고자 1주일을 10일로 

바꾸었는데, 모든 산업생산량

이 40% 감소하고 말았다. 러

시아혁명 당시 레닌은 1주일

을 8일로 바꾸었다. 그러자 생

산량이 30% 감소했다. 당황

한 나머지 반대로 1주일을 6

일로 바꾸게 된다. 주일예배

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에게 환

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다. 그

래도 생산량이 30% 감소하자 

다시 7일로 되돌려 놓고 말았

다고 한다. 예배는 이렇게 놀

라운 것이다. 모든 것의 근원

이다. 

예배는 우리의 전 인생을 

살린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

다면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면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예배

이다. 삶의 회복을 원하는가? 

세상의 변혁을 원하는가? 삶

의 승리자로 영원히 기억되

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

급받는 삶을 원하는가? 예배

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거

기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

다.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 직분과 사명, 헌신과 섬김, 회복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

<4면에서 계속>

이런 정치와 달리 기독교는 우

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이

웃으로 보라고 도전한다고 윌리

엄스는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민주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

만 그의 주장은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정치 담론 

스타일보다 더 건강한 정치 담

론 스타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

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소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핵심을 간파하는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낙태 지지와 안락

사 지지 사회에서, 이러한 쟁점

들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

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지자들에 

의해 어떤 취급을 받는가? 그들

이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

람들로 여겨진다면, 공적 영역에

서 그들의 얼굴이 배제된다면,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수

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신념

을 포기하라고 강요받는다면, 그

런 민주주의는 허약하기 그지없

다. 

전통적 결혼, 생명의 권리, 또

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소수의 신념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천

들은 우리가 다수일 때가 많다

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

한 병든 민주주의에서 다수를 

차지해 “국민”이 되려고 경쟁하

는 이러한 병든 민주주의는 소

수 역시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

억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성경과 문화를 더 분

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

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문화는 

교회의 전통과 사회적 관습, 예

술적 창조물의 혼합체일 뿐이다. 

문화가 가질 수 있는 권위란 기

껏해야 교회와 공동체로부터 파

생된 것이다. 그것은 개혁 혹은 

비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서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

를 성경적인 잣대로 끊임없이 

비판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적 

변화에 분노하거나 저항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가 인간의 존

엄성을 더 진실하게 표현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급진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하나님은 모두가 평화롭고 조

화롭게 살도록 창조세계를 만드

셨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양극화, 갈등을 불러일으

켰기에, 양극화의 근본에는 죄에 

의거한 ‘불의’의 문제가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

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

신이 정의를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를 드러내는 대표

적인 성경 말씀은 시편 103장 6

절이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 되

신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가난

한 자, 장애인, 억눌린 자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

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정의로 심판하시며, 갇힌 자들에

게는 자유를 주시는 분(눅

4:16~19)이다.

그렇기에 차별과 갈등을 비롯

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

로 '복음'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

은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

한 길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양극화 해소의 대안이다. 

특히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

의 비유’(눅10:25-37)를 통해 하

나님 나라를 쫒는 크리스천의 

참된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 크

리스천들이 고통 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바로 ‘이웃 된 삶’을 살 때 양극

화의 어두운 그늘에 햇살이 비

치게 된다. 

양극화세상 중심에서 “복음” 외쳐라!



             

미 복음주의자유교회, 교리선언문에서 ‘전천년설’ 빼

미국 복음주의자유

교회(The Evangelical 

Free  Church of 

America·EFCA) 총회

가 최근 교단의 주요 

교리를 담은 ‘신앙 선

언’에서 ‘전천년설’이

란 말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크리스채

너티투데이(CT)가 보도했다.

전천년설이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및 천년

왕국과 관련된 학설로(계20:1-6),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견

해다. 천년을 문자적인 1000년의 시간으로 간주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실현된

다고 본다.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 하

나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끼

쳐왔다.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구분된다. 천년왕국과 관련된 학설

에는 이 외에도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다. 

최근 신학계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우세하다.

EFCA는 그동안 전천년설이란 말을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담은 ‘신앙 선언’에서 언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교단 투표를 통해 전천년설

이 기독교 복음에서 핵심적 교리는 아니라고 결

정했다. 미국 EFCA는 35만명의 신자 규모를 가

지고 있다.

EFCA는 전천년설이 타교단과 구별되는 ‘교단

적 정체성’의 하나로써 표시했으나 너무 과장해

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단 내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문제와 관

련해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FCA 그레그 스트랜드 사무총장은 “우리는 

더 이상 전천년설을 유일한 종말론의 입장으로 

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천년왕국에 대

한 입장은 신자 개인적 차원에서 정할 일”이라

고 말했다고 CT는 전했다.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존 우드리지(역사신

학) 교수는 “전천년설은 장 칼뱅과 마르틴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이 견지했던 성경적 관점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된다”며 “종교개혁가들은 결코 

전천년설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FCA의 개정된 신앙선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며 영광스러운 몸의 재림

을 믿는다”고만 돼있다.

캐나다 EFCA는 일찍부터 전천년설과는 거리

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빌 테일러 사무총장은 “

미국교회는 그동안 강력한 세대주의적 전천년

설을 신봉해왔다”며 “캐나다는 오래 전부터 (전

천년설의 토대가 되는) 알레고리컬(풍유적) 성

경 해석이라는 미끄러운 비탈지대를 다니지 않

았다”고 말했다.

“교회연합 막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와 이데올로기”

전 세계 오순절교단 

지도자들이 복음의 정

신을 상실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향해 

통절한 메시지를 전했

다. 이들은 “복음은 (

자체) 소비가 아니라 (

세계로) 확산돼야 하는 지상 최고의 가치”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은 신자는 안전지대

가 아닌 전쟁터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날 교회 연합을 해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정치적 견해와 이데올로

기”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29일 캐나다 캘거리 틸러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세계오순

절대회에서 나왔다. 전 세계 74개국에서 모인 

4000여명의 오순절교단 대표들은 모두 “아멘”

으로 화답하면서 기독교 복음은 어떤 이유로든

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오순절교

단 지도자들은 또 오순절 신앙이 다음세대에게

도 지속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이를 위해 

영적 지도자들의 완전성(integrity)을 위한 노

력, 오순절주의 수호 등을 주문했다.

‘거룩과 진실-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지 마흘로

보(사도적믿음선교남아공지부) 목사는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사도행전 2

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오늘날 오순절운동

이 직면한 문제는 그 표현양식 자체가 아니라 

본질에 있다”고 말했다.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에서 시작한다. 사도행

전 2장은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

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 방언

을 사용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 

성령강림과 교회의 시작, 선교의 출발이 오순절

의 본질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신자들은 하나

님의 군사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가짜 군인’과 ‘진짜 군사’을 대비하며 

설명했다.

“많은 신자들이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이

라는 안전지대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안전지대에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의 능력

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진짜 군인으로서 말입니다. 진짜 군인은 안전지

대가 아니라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 군사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하

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지 소비하

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순절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행동으로 그렇게 합시다.”

토시 스와레즈(미국) 목사는 ‘대체할 수 없는 

오순절운동의 7가지 영성과 영적 지도자가 갖

춰야 할 노력들’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선 오

순절운동의 7가지 영성을 ‘성령의 능력’ ‘희생’ ‘

고백’ ‘회개’ ‘기도’ ‘초자연적 은사’ ‘성령을 경험

하는 것’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모든 신자들은 

완전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

람을 용서하는 노력,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는 

자가 되려는 노력, 그리고 연합을 위한 노력 등

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스와레즈 목사는 특히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

키는 것은 교리나 예배 형태가 아니라 정치적 

견해와 이데올로기”라며 “안타깝게도 교회 안

에 복음의 정신보다 좌파나 우파 이데올로기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오순절운동은 이 모든 정치 견해와 이

데올로기를 기도로 밀어내고 하나가 되도록 한

다”며 “어떤 정치적 견해나 이데올로기도 성경

의 정신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

경과 성령, 선교 영역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훈 목사 PWF 집행이사 추대

세계오순절협회(PWF)는 지난 27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를 PWF 중앙위원인 집

행이사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집행이사는 6억 

3000만명 신자를 보유한 PWF 전체 실무를 담

당하는 핵심적 위치

다. 임기는 3년이다. 

이 목사는 그동안 자

문위원회 위원으로 활

동했다.

이 목사는 “세계 기

독교는 세계복음주의

연맹(WEA)과 세계교회협의회(WCC), PWF 등

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며 “그 중심에 PWF

가 있다. 오순절교단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기독교 교단은 

PWF 외에는 없다”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는 압도적”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 하나님의성회(Assembly of God)

는 이미 미국내 주요 장로교단을 따라잡은 지 

오래다. 320만명의 신자와 1만3000여개 교회가 

소속돼있다. 여성 목회자 비율도 높아 24%를 

차지한다.

한편 PWF는 차기 회장에 미국 오럴로버츠대 

빌리 윌슨 총장을 선임했다. PWF는 차기 오순

절세계대회 일정도 확정했다. 2022년(26회)은 

인도 뉴델리, 2025년(27회)은 핀란드, 2028년

(28회)은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홍콩 학생들 동맹 휴학·직장인들 총파업

홍콩의 중고등 학생

들과 대학생들이 ‘범죄

인 인도 법안’(송환법)

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

에 나섰다. 최근 홍콩 

시위대의 연령대가 낮

아지는데다 중고등 학

생들까지 본격 가세하면서 시위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료, 항공, 건축, 금융, 사회

복지 등 21개 업종 종사자들도 2-3일 이틀간 총

파업에 들어갔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거부하고 강경 진압의 수위를 높이자 반정부 진

영이 확대되고 시위도 더욱 과격화되는 악순환

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

콩 언론에 따르면 2일 오전 시작된 홍콩 중고등

학교의 동맹 휴학에 200여 개 학교에서 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홍콩 섬 동쪽의 차이완 

지역의 샤우케이완 공립학교 등 3개 학교의 학

생들은 오전 7시부터 학교 부근에서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었다. 상당수는 교복위에 

홍콩 시위대의 상징이 된 검은 옷을 입고 있었

으며, 일부는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

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한 학생들의 반

응은 제각각이었다. 샤우케이완 이스트 재학생

인 야니스 호는 “우리는 더 많은 학생들이 송환

법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시위대를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샤우케이완 학생인 리처

드는 “나는 개인적으로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

해 비관적”이라며 “우리 싸움의 진짜 상대는 중

국 중앙정부이기 때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측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에게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누가 

참여하는지 명단 파악은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나중에 학교 측이 수업거부자들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삼수이포 지역 중등학교 잉와서원에서는 50

여 명의 학생이 집회를 열고 ‘광복홍콩 시대혁

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3일부터 전면적

인 동맹휴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홍콩 내 10개 대학 학생회도 신학기를 시작된 

이날 홍콩중문대학 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고 

2주간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들은 13일까지 정부가 송환법 완전철폐와 

행정자관 직선제 등 5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동맹휴학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홍콩의 21개 업종 종사자들도 2~3일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홍콩 정부청사가 있는 애

드머럴티 지역의 타마르 공원에서 송환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동맹휴학에 들어간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도 참여했다.

홍콩 시위대는 전날에 이어 공항으로 통하는 

길을 차단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기로 했으

나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주요 지

하철역에 병력을 배치해 시위대의 운행 방해를 

사전 차단했다. 홍콩 시위대는 앞으로 총파업(

罷工), 동맹휴학(罷課), ‘불매운동’인 철시(罷市) 

등 ‘3파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홍콩 시위가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대규모 무장 경찰을 선전에 

배치하고 진압 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등 홍콩에 

무력 진압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지만 여전

히 ‘엄포’에 그치고 있다. 주말 시위에 경찰의 ‘

랩터스 특공대’를 지하철 객차까지 투입해 시위

대를 체포했지만 아직까지 본토의 직접 개입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대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중국 

정부의 인내력이 임계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10월 1일 신중국 건립 70주년 행사가 목전

으로 다가오고 있어 조만간 실제로 ‘행동 개시’

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공산당의 권위에 도

전하고,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인하

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10월 1일 이전에 홍콩

에 무력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서 또 ‘총기난사’ 7명 사망

텍사스에서 총격 사

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7명

이 사망하고 19명이 부

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

된다.

미국 AP통신·CNN·

폭스뉴스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

의 미들랜드와 오데사에서 지난 31일 총격 사건

이 발생해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애초 5명으로 집계됐으나 2명이 추가됐다. 

부상자 19명 가운데 1명의 생명이 위태로워 사

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총격범도 경찰과 교전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

졌다. 범인의 이름 등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아

직 밝혀지지 않았다.

제리 모랄레스 미들랜드 시장은 사건 발생 시

간이 미 중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쯤이라고 

설명했다. 총격범은 미들랜드와 오데사를 연결

하는 20번 주간(州間) 고속도로와 191번 고속도

로에서 운전자들을 겨냥해 무차별 사격을 했다

고 한다. 용의자는 차량 검문 차 자신의 차를 정

차하게 한 경찰관을 쏜 뒤 달아났고, 그 이후 무

차별 총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소총이 사용됐다.

총격범은 범행 중간에 자신이 타던 차를 버린 

뒤 미 연방우체국(USPS)의 우편배달 밴을 탈취

했다. 이후 그 밴을 타고 돌아다니며 지역주민, 

운전자, 쇼핑객 등을 향해 총을 쐈다. 범행일인 

8월 31일은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이었

으나, 비극적인 총격 사건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경찰은 총격범을 극장 주차장으로 몰아넣은 

뒤 교전을 벌였고, 결국 그를 사살했다. 이 과정

에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차단하면서 각

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 발생 후 미 연방수사국(FBI)과 재무부 

산하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

도 현장에 파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

일 트위터 글을 통해 “어제 끔찍한 비극을 처리

하는 데 있어서 텍사스 법 집행기관과 응급의료

요원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 FBI와 다른 모두에

게도 감사하다”며 “매우 힘들고 슬픈 상황”이라

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텍사스 서부 국경도

시 엘패소의 월마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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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당스 브

힐족은 인

도 서부중

앙의 가파

른 협곡의 

수 림 지 역

에서 살고 

있다. 주거주 지역으로는 구자

라티주 당스 지방이다. 당기어

는 부족의 고유어로써 이 지방

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인도 아

리안 계통의 언어로써 칸데쉬 

부족의 언어이기도 하다.

이 지역을 통치했던 첫 번째 

부족은 서부 차루카 부족이었

고 그 후에 라쉬트라쿠타 부족

이 통치하면서 당스족을 포함

한 대부분의 브힐족을 지배했

다.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당스족은 노에가 돼 수림지역

의 개발에 노동력을 착취당했

다.

평야지대의 다른 부족의 싸

움에 피난처를 제공한 당스족

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겨 내어줌으로써 

수년 동안 고립된 채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왔으나 1947년 

농업개혁은 그들의 생활을 향

상시켰다.

삶의 모습

당스족은 오래 동안 극심한 

가난과 부족한 생필품으로 인

해 고통을 받으며 수림지역에

서 얻어지는 약간의 식량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

다. 지적인 것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오로지 생계유지를 위

한 방법만을 찾고 있다. 매우 

고된 삶과 거친 협곡에서의 변

함없는 삶은 부족을 지극히 개

인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지

식을 갈망하게 했다.

오늘날 당스 브힐족의 삶은 

여전히 극심한 가난과 끼니를 

구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상

황이다. 자연에 의존해 그 속

에서 생존을 갈구하며 자연의 

후손으로써 동물을 중시 여긴

다. 당스 지역의 울창한 산림 

속에서 경작을 통해 생활하고 

정착하면서 자연의 보호를 받

는다. 대나무로 엮어진 오두막

에는 초가지붕을 얹는데 한 개

의 방안에 온 가족이 모여 생

활한다.

당스족의 사회는 가족, 종교 

공동체이며 가부장제도 사회

다. 신혼부부는 관습대로 신랑

의 가족과 함께 살거나 가까운 

곳에 살림을 차린다. panch라

고 알려진 사회, 종교지도자들

의 명령은 사회 규범의 효력을 

지닌다.

당스 지역의 덥고 습한 기후

로 인해 그들은 거의 옷을 입

지 않고 생활하는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풀로 엮은 치마를 걸

친다. 매우 가난한 생활 속에

서도 그들은 춤과 노래를 즐겼

으나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생

기가 넘치지 않는다. 당스족은 

돌, 나무, 점토를 이용해 훌륭

한 예술품을 만들어 내는데 힌

두교도들의 뛰어난 예술성에 

버금간다.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그들의 중요한 예술적 행

위중 하나다.

신앙

당스족의 90% 이상이 원시

종교로써 모든 사람이 조상을 

숭배한다. 그들의 삶은 미신과 

제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나무, 동

물, 악신, 뱀 등의 영혼을 주술

적인 행위를 통해 섬긴다. 

wagh-dev는 부족이 두려움

으로 섬기는 호랑이신으로서 

마술과 악령, 그리고 힌두교의 

수많은 다신숭배를 한다.

당스족은 선과 악은 모두 초

자연적인 세계에 속한 것으로 

믿고 미신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술적인 의식과 공물을 바치

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

다. "bhagat"는 당스족이 믿는 

최고의 선한 인간상으로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고 

있으며 철학자이고 친구이며 

지도자, 또는 치료사라고 여긴

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당스족을 향한 두 가지 비전

의 실천이 요구되는데 당스족

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

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독교적

인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우선, 당기어로 성경이 

번역돼야 하며 당스족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과 

비전을 지닌 일꾼이 필요하다.

인도의 당스 브힐(Dangs Bhil)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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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택은 1887년 9월 3일에 평안남

도 평양 강흥면 5리에서 태어나 강서

청년학교와 평양 숭실 중학을 거쳐 

1919년에 서울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다. 졸업한 그가 모교에서 서

무원 겸 학감 조수로 다년간 시무하

면서 동 대학의 발전에 막대하게 공

헌하였다고도 하고, 교사와 교감의 직

무를 띠고 다년 시무하였다고도 한

다. 

노준택은 연희전문대학 음악과를 

졸업한 윤기성과 함께 미국 유학차 

선요 마루 선편으로 1924년 12월 12

일에 상항에 입항하여 이튿날 대륙횡

단철로를 이용하여 상항을 떠났다. 노

준택은 이듬해 봄학기에 시카고 노스

웨스턴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이 학교는 게렛성경학교였다. 그의 영

어 이름은 아더(Arthur)였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김창준 목사가 게렛신학교를 졸업

한 후 1926년 12월에 한국으로 귀국

하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의 교역자

가 공석이 되어 노준택이 담임 전도

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평신도였으나 

나이가 있고, 교회 경험이 많았기 때

문에 적임자였다. 그는 설교뿐만 아

니라 성경도 가르쳤다. 

그해 12월 시카고 한인감리교회는 

교회당을 사기로 하고 성탄절 축하식

에 작은 연극을 준비하고 거의 600달

러를 건축헌금으로 모금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러 인사의 많은 동정을 얻

었고, 셋집이라도 빌리기로 하였다. 

이듬해 5월 8일에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세인트폴 예배당에서 이사하여 

레이크 팍 애비뉴 3901번지로 옮겼

다. 이날 개당식을 거행하였다. 이 건

물에는 예배실 뿐만 아니라 7, 8개의 

침실이 있어 시카고에 거주하는 자와 

이곳을 오가는 자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어 김일선의 부인 김현숙이 이 

사무를 담당하였다.

시카고 지방회 주최로 1927년의 삼

일절 기념식이 그해 3월 1일 하오 8

시 30분에 시내 세인트폴 한인교회에

서 있었다. 47명이 모인 가운데 노준

택의 기도

로 시작했

다. 이후 

일동의 애

국가, 지방

회장 이 일

의 개식사, 

강 영 운 의 

독 립 선 언

서 낭독, 

현 재 명 의 

독창, 차의석의 추도문, 김일신의 연

설, 홍영태의 반도가 독창, 천세헌의 

독립운동의 약력, 유 의의 간단한 연

설, 강영소의 ‘3월 1일 작품,’ 일동의 

국기 경례식 등으로 이어졌다. 폐회 

후 만찬회가 있었다. 이 삼일절 기념

식에 참여했던 47명의 대부분이 본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3월에는 본 교회 유지이자 유학생

이었던 염광섭과 중가주 스탁톤의 문

로라의 결혼식이 스탁톤의 미국인 장

로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였던 롱 박

사의 주례로 있었다. 6월에는 노스웨

스턴대학생 홍영태의 여동생 홍제니

가 시카고로 유학차 왔고, 경성 제중

원 출신의 의사로 약 6년간 의학을 공

부한 최영욱 박사와 그의 부인 김필

례가 본국으로 귀국하였고, 7월에는 

라잉인 병원 간호과에서 1년간 공부

하고 졸업한 이봉순이 시카고를 떠나 

희비가 엇갈렸다. 

북미유학생회 취임식이 7월 28일

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신임 행정원 임원으로 회장에 시카고

대학의 장세운, 부회장에 콜럼비아대

학 장덕수, 총무에 시카고대학 오천

석, 서기에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최경

식과 박원규, 재무부장에 시카고대학

의 김학수, 영업부장에 시카고 탬플대

학의 김 훈, 사교부장에 콜럼비아대

학의 황창하, 체육부장에 프린스톤대

학의 윤치영, 편집부장에 시카고대학

의 오천석, 종교부장에 시카고대학의 

장세운, 대여기본금 전무 콜럼비아대

학의 황창하이었다. 시카고대학과 서

북대학의 학생은 모두 본 교회 교인

이었다.

8월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노

준택은 바빴다. 시카고 등지에서 다

년 거류하던 한인성이 신병으로 이 

세상길을 영영 하직하였으니 노준택

이 장례식을 주관했을 것이다. 그달

에 최 린과 이정섭 등 두 선생이 시카

고를 방문하고 시카고 동포 80여 명

이 모여 만찬회를 가졌다. 최 린은 영

토, 인민, 주권의 삼대 요소 중 주권만 

잃었을 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고 역설하며 희망을 주었다. 그날 이

정섭은 우리 독립에 대한 준비와 신

념과 내지 사회의 각 방면 운동과 사

상 주의의 경향을 말했다. 

오하이오 웨슬레이안대학에서 공

부하던 심재홍이 하기 휴학에 시카고

에 와 본 교회에서 기숙하였는데 그

의 모토 사이클과 어떤 자동차와 충

돌하여 그의 바른편 다리가 골절되어 

치료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그리고 평

양 숭실 전문학교에서 물리학 교사로 

활동하던 데이빗 L. 솔토 선교사와 본

교 음악 교사이자 그의 아내인 그레

이스 Z. 솔토 선교사가 본 교회를 방

문했다. 그는 ‘우리를 여기서 만나보

게 된 것이 매우 반갑다’는 간단한 말

씀을 하였고, 부인은 청아한 음성으

로 한국어 찬송가 1장을 불렀다. 그들

은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연구과에서 

공부하고 친족을 방문차로 서북방으

로 가는 길이었다. 

9월에는 시카고 한인감리교회를 감

리하는 솔츠 박사가 본 교회 이사부

의 청함을 받아 동 교우들을 심방하

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는 

이사부원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교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로 1시간 동안 의논하고 떠났다. 

그달에 시카고의 유학생 김 모가 쓴 

아래의 “추기를 당하여 친구를 이별

하는 감상”에서 당시의 유학생활과 

본 교회에서 기숙했던 유학생의 삶을 

통해 노준택의 목회를 엿볼 수 있다.  

-세월은 참 유수와 같도다. 어언간 

여름방학은 다 지나가고 추기 개학을 

당하였도다. 여름날 뜨거운 일기는 어

언간 서늘한 가을로 변하였도다. 이

때를 당하여 번잡하고 불쾌한 사상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쓰러지리라 하였

더니 각처로부터 오셨던 학생 제군은 

고국을 떠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

매, 친척, 친구를 이별하고 태평양을 

건너올 때 가지고 온 무한한 포부를 

성취하려고 한번 다시 정다운 친교를 

섭섭히 이별하고 각각 자기의 학교로 

돌아가는 데 어떤 자는 외로이 아직 

노동하느라고 장래의 계획을 취득하

노라고 육신상 심리상 괴로움을 느끼

어 자연히 발생하는 무한한 감상을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통정을 하여볼

까, 친한 친구가 있으니 만장 설임을 

하여볼까? 할 수 없다. 다만 마음을 

억제하며 하늘을 우러러 장탄할 뿐이

로다.

만사가 꿈과 같은가? 모든 일이 꿈

과 같으면 참 좋으리로다. 꿈에 본 좋

은 일은 평시에도 좋은 인상을 주고, 

꿈에 본 불길한 일은 평시에는 잊어

버리게 된다. 꿈에는 이상적 친구를 

만나 서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되 평

시에는 동정의 친우를 얻기 어렵도다. 

꿈에는 찬성과 동정을 하기도 하며 

받기도 할 수 있되 평시에는 시비, 시

기, 비평이 자자하다. 

꿈에는 믿고, 참된 마음과 참된 정

성으로 공평적 사업을 도모하되 평시

에는 의심하며, 거짓 하며, 피하며, 사

특하며, 이기적인 행동이 다대하도다. 

꿈에는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수 있되 

평시에는 주위와 환경을 쫓아 작일에 

친우가 금일에는 냉냉한 심기에 뜨거

운 열정이 서늘하게 된다. 꿈에는 무

식한 듯하고도 이해하며 외면하면서

도 은근히 동정을 표하되 평시에는 

민첩한 듯하고도 오해하며 친한 듯하

고도 사심(배암의 마음)을 두도다. 

꿈에는 극락한 세상의 취미를 맛볼 

수 있되 평시에는 고해 같은 이 세상

에서 전투하기에 내력 할 뿐이로다. 

꿈에는 희망과 성공의 문이 명백히 

보이되 평시에는 장애됨과 낙망이 태

산과 같이 앞길에 막히었도다. 꿈에

는 사랑하는 부모, 동생, 친구를 반가

이 만나보았더니 꿈을 깨어 본 즉 고

적을 느끼는 자의 마음속에는 울울한 

회포가 점점 더욱 증가하도다.

꿈은 꿈이오, 평시는 평시라. 이 세

상을 지나는 동안 희로, 애락, 고통, 

걱정, 근심, 큰 일, 적은 일, 모든 것을 

당할 때 다만 부동심을 주창하는 것

이 양책이 아닐까? 학생 제군이여, 우

리가 무엇을 위하며 무엇을 하려고 

이처럼 의양에 유리하는 서생이 되었

는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책은 각

각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경창파

에 고주를 타고 공동한 목적지에 도

달하려고 항해하는 선원들이 아닌가. 

우리 중에서 탁월한 자가 누구이며, 

우둔한 자가 누구이뇨. 누구를 특히 

존경하며 누구를 경멸하리오. 동일한 

성격과 공통적 유전을 받은 단군의 

자손들이 아닌가. 서로 손을 잡고 상

조 상부 하며 서로 동정하고 서로 이

해하며 서로 과실을 용서하며 서로 

믿고 서로 힘을 다하여 물에도 같이 

들어가며 불에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동포의 정의와 의무가 아닌가. 

우리의 앞길이 지극히 험하고 위태하

도다. 우리는 백절불요하는 정신으로 

의리를 품고 용감력을 발하여 주야로 

노심초사하며 천신만고를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 전진하여 우리의 공동한 

목적지를 달한 후 우리가 바라고 원

하던 행복스러운 생활을 하여봅시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는 시카고대

학 학생회와 노스웨스턴대학교 학생

회가 연합하여 추수감사절 축하회를 

준비하던 중 1927년 11월에도 두 학

생회의 수고로 “오랫동안 받은 은혜

를 감사하며 하루를 즐겁게 지냈다.” 

이날 운동회와 만찬회와 유희회가 있

었다. 이날 만찬회는 교인이 경영하

는 하워드 카페테리아에서 개최하였

다. 일반 교우들이 한국의 빛으로 꾸

며놓은 식장으로 들어오면서 정감 있

고 힘 있는 악수를 나누었다. 정각이 

되어 노준택 전도사의 사회로 장세운

이 기도한 후 만찬회가 시작되었다. 

모든 교인이 맛있는 만두국과 고소한 

산적, 구미 돋는 김치 등 여러 가지 진

찬을 나누었다.  

1927년 12월 2일 김창준 목사에 이

어 한승곤 목사가 시카고에 도착했고 

그날 8시에 본 예배당에서 그들을 위

한 환영회가 있었다. 이 환영회의 마

지막 순서인 기도순서에 노준택 전도

사가 경건하게 기도하였다. 한 목사

의 부임 전까지 노준택 전도사가 목

회하였으니 1년간이다. 김인준 목사

가 그의 글에서 “그들이 ‘김창준 목사, 

노준택 전도사, 한승곤 목사’ 없는 오

늘에도 저들의 말을 하는 교우가 종

종한 즉 참으로 부럽다”고 회고한 적

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노준택의 목

회는 성공한 셈이다.

귀국

노준택은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졸업 논문만 남겨 

놓은 채 건강이 좋지 않아 귀국길에 

들어섰다. 1928년 11월에 김일선의 

집에 모여 전별 만찬회를 가진 후 시

카고를 떠나 나성을 거쳐 상항에 도

착한 그는 상항 한인교회 황사선 목

사와 국민회 총회장 백일규의 초대를 

받은 후 최희송과 함께 귀국했다. 

귀국한 노준택은 다시 병증이 발생

하여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

지만, 학업을 계속하여 노스웨스턴대

학교를 1928년에 졸업했다. 그는 교

육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일

요강화를 자주 하였는데 1929년 11

월 3일 자의 중외일보 석간에는 그날 

오후 7시에는 정동교회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다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었다. 그의 

이후의 삶은 알 길이 없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81. 노준택(1887-?)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1926년 시카고한인감리교회 1년간 담임전도사로 시무

1928년 노스웨스턴대 교육학 학사논문 귀국 후 완성 

노준택 전도사



5)거룩에 대한 강조

우리 성

도들이 거

룩함을 위

해 끊임없

이 영적 진

리를 배우

는데 부지

런히 힘써

야 할 것을 강조한다. 크리스

천이 복음 사역자의 표상인 복

음 전도자에게, 교사로서의 성

령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 통역

관의 집과 지역교회를 나타내

는 아름다운 궁궐에서, 그리고 

목회적인 안목을 공동체적으

로 구현한 목자들에게 배운 것

처럼, 그리고 크리스티아나가 

호의를 베푸는 노련한 현자인 

가이오에게 배운 것처럼 진리

를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성도는 끊임없이 자발

적으로 내면의 육욕적인 생각

들을 제어해야 한다. 크리스천

은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게는 

슬픔일 뿐입니다. 할 수만 있

다면 나는 그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

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행하

려고 마음먹을 때 내가 행하는 

일이란 오히려 가장 고약한 것

이 되고 맙니다”라고 말한다. 

세심함은 크리스천에게 어

떻게 이처럼 계속되는 생각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묻는다. “당신은 때때로 당혹

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는 모두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없

으세요?” 크리스천이 대답한

다.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

이 들 때가 아주 드물지요. 그

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야

말로 내게는 황금 같은 시간입

니다.” 

세심함이 다시 묻는다. “어

떻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때때

로 모두 극복된 것처럼 느껴지

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에 크리스천이 대답한다: “

예.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들

을 생각할 때와 이 수놓은 외

투를 볼 때, 또한  내 가슴에 

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볼 때

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함으로 마음이 따

뜻해질 때 그렇게 됩니다.”

이 직품은 성도가 끊임없이 

그 길에서 떠나도록 이끄는 모

든 유혹(데마, 아첨꾼 등)에 대

해 저항해야 할 것을 역설한

다. 또한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마담 음탕녀, 마담 물거

품 등), 자기 만족적인 안일과 

위안으로 이끄는 샛길 초원(

의혹의 성에서 거인 절망이 크

리스천을 감금하도록 이끌었

던 곳)의 모든 미혹 그리고 영

원한 문제를 생각하거나 주목

하지 못하도록 이끄는 모든 시

험(길가에서 졸고 있는 모습)

에 저항해야 한다. 

또한 성도가 온갖 종류의 위

협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공

격에 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한

다(아폴루온과 사자들로 묘사

되고 있는 사탄의 공격, 삭막

하고 살벌한 사회를 상징하는 

허영의 시장, 악랄한 거인들로 

형상화되고 있는 적대적인 세

력 등). 이것들은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맞서서 극복해

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에게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증명된 

갑주를 제공하시지만, 순례자

들은 스스로 그들 자신의 두려

움을 감수하고 실제로 싸워야 

하며, 이는 순례자가 거쳐야 

할 필수적인 사실임을 강조하

면서 번연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오

랫동안 편안하게 사는 법이 없

다. 한 가지 두려움이 사라지

만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언덕을 올라가고 

있던 고생길(Difficulty)이란 

자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언덕이 제 아무리 높다 하

더라도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른다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바로 여기 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제 아무리 험하

더라도 나를 괴롭지 않으리. 

자, 용기를 내어 나약한 마음

과 두려움 모두 떨쳐 버리고 

아무리 험난해도 바른 길 가는 

것이 손쉬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낫다네. 그런 길은 재

앙으로 이끈다네.”

6)회개에 대한 강조

번연은 작품을 통해 우리 성

도가 주기적으로 회개를 실천

할 것을 말한다. ‘두 가지 약속 

및 약간의 소금(죄의 독을 깨

끗하게 하고 토하게 하는)’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노련함(Skill)

씨의 약이 마귀의 정원에서 열

매를 따먹음으로서 얻게 된, 

생명을 위협하는 ‘복통’으로부

터 마태를 치료했을 때, 그 의

사는 크리스티아나에게 다음

과 같이 말해주었다: 

“이 약은 병을 치료하는데 

좋지만 예방하는데도 좋습니

다. 사람이 이 약을 적당하게

만 복용하면 영원히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약을 드실 때

는 반드시 내가 처방한대로만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요.” 

늙은 의사 노련함 씨가 마태에

게 내란 처방은 금식하면서 회

개의 눈물을 타서 한 번에 세 

개씩 먹으라는 것이었다. 

번연은 우리들이 이것을 놓

치지 않도록 반복해서 표현한

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

으면 우리에게 아무 효력을 발

휘할 수 없고, 그래서 번연은 

분명히 회개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7)그리스도인의 교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제와 

사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번연은 크리스천은 처음에는 

믿음과 그 다음에는 희망과 여

행의 동반자가 되고 대화를 나

누는 파트너로 삼음으로서 사

귐을 실천한다. 또 크리스티아

나는 인도자 겸 친구인 큰마음

과 함께 자비를 동료로 삼음으

로서 교제를 실천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간증을 함

께 나누고, 순례 길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들에게 무수한 영적 지혜가 주

어진다. 이것은 크리스천과 희

망이 마법에 걸린 지역 곧 졸

음이 오고 잠이 오는 공기를 

가진 땅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익한 대화’

를 나누기로 결심했을 때, 저

자 번연은 시를 삽입시켜 본문

에 생동감을 주는 그의 서술 

기법과 함께 그의 의미를 전달

하고 있다. 

“성도들이 졸릴 때는 여기

로 와서 두 순례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들어보시오. 자, 

졸리는 눈이 감기지 않도록 그

들에게 현명하게 배웁시다. 성

도들의 친밀한 교제, 만약 그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설령 지

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그들을 깨어 있게 해줄 것이

요.” 이처럼 성도는 생명의 길

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때 

교제를 필요로 함을 강조하고 

있다. 

8)참 목자의 역할

번연은 최소한 3명의 인물 

모델을 등장시킨다. 첫째 모델

은 크리스천에게 좁은 문을 가

르쳐주고 또 그곳을 필요로 했

을 때 다시 나타나 가르쳐 주

었던 복음전도자(Evangelist)

이다. 두 번째 모델은 손에는 

가장 훌륭한 책을 들고 등 뒤

에 세상을 두고 있던 매우 근

엄한 사람인데, 크리스천은 그

의 초상화를 통역관의 집에서 

보았다. 이 사람은 천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인물로 아이

들을 출산하되 해산의 진통을 

겪은 후에 낳은 아이들에게 친

히 젖을 먹여 키울 수 있었다. 

세 번째 모델은 큰마음

(Great-heart)씨로서 통역관

의 용감한 하인인데, 이 하인

은 크리스천과 그 가족의 인도

자로 정해져 있고, 죽음의 장

으로 향하는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그들이 여행할 때, 위험

들을 설명하고 신앙을 가르치

고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거인

들을 죽이며, 그들의 길을 안

내한다. 
younsulk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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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여정을 통해 사람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많은 

책이 있다. 그 중에서 로버트 굴리히와 제넷 해그버그가 공저한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은 이해가 쉽고 신앙발달에 대해서 다른 저

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관점도 있는 좋은 책이다. 오래 전에 

신학교에서 신앙발달에 관한 교재로 쓸 마땅한 책이 없어서 내가 번

역을 한 책이기도 하다. 요즈음 몇 주에 걸쳐서 미주복음방송 칼럼

시간을 통해 그 책을 소개하고 있다. 직접 번역을 했기에 익숙한 내

용이지만 다시 한번 책을 보면서 이민교회에서 흔히 보는 현상인 교

회를 쉽게, 그리고 자주 옮기는 교인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

어서 나누고자 한다.  

저자들은 믿음의 단계를 6단계로 묘사했는데 각 단계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앙발

달의 처음 단계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에 찬 단

계이다. 그 다음 2단계는 제자훈련의 단계로서 여러 모양의 훈련을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이다. 배움과 소속감의 시기로서 탐색, 

질문,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이나 신앙의 원리들을 

갖추는 때이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믿고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때로서 동료들과 함께 학

습자로서 배우며 채우는 단계이므로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나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며 가능한 한 그들처럼 되고자 노력한다. 

당연히 이 시기는 출석하는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며 그 교회 교인

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정체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보이게 된다. 

첫 번째로 독선적이며 율법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옳고 그름

에 대한 경직된 이해 때문에 규칙을 위반한 사람의 처벌에 대해 매

우 집착하지만 자신은  바르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므로 자신의 경직

됨을 인식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믿음 좋다는 분

들이 보이는 흑백논리적인 사고가 이런 현상일 것이다. 또한 2단계

에서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지나치게 되면 단체적인 교만

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와 “그들”의 강한 구분 때문에 누구든지 자

기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 때로는 지도자에 대한 생각이 지나쳐서 건전하지 못

하며 치명적일 정도로 비현실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몇몇 한

국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세상도 비웃는 비윤리적인 행동에도 불구

하고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마도 이

러한 2단계의 정체현상과 일치하는 것 같다.

2단계에서 정체될 때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은 “옮겨다님”이다. 소

속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자신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

으로 열심히 참여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속한 교회나 그

룹이 반드시 자기가 바라던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서 실망하고 교회나 지도자를 비난하게 된다. 교회나 지도자가 처음 

같지 않고 변했다,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비

난한다. 소속된 교회를 떠나 변화를 시도하고 자신의 필요, 신념, 이

상에 더 맞는 듯 한 새로운 교회로 옮긴다.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마치 다

음 단계를 향하여 움직이는 듯 하나 사실상 2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

며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교회로 갈 때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기 때

문에 자주 옮겨 다니기도 한다. “옮겨다님”은 요즈음 이민교회 교인

들에게서 흔히 보는 현상이다. 물론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마음 

아픈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윤리적, 교리적인 문

제가 없다면 몸담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일 

아닐까? 목사님이 설교가 약하다, 반갑게 인사를 안한다 등의 이유

로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을 보내는 목회자의 마음을 떠나는 교인은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 몸담아 섬기는 교회를 향한 성도의 마음이 

교회의 연약을 품고 기도하는 일편단심이기를 바란다.   
  lpyun@apu.edu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일편단심

일상칼럼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손쉬운 잘못된 길 가는 것보다 험난해도 바른 길 가는 거룩 강조

큰믿음은 목사의 본보기...곤경 처한 영혼들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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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KAPC) 뉴욕동노회(노회장 정

준성 목사) 목회자 수련회가 36

명의 목회자와 가족들이 참가

한 가운데 8월 26일부터 28일

까지 포코너 매너 리조트에서 

열렸다. 

첫날은 저녁예배 후 공동체 

게임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

졌으며, 이어 이길호 목사(뉴욕

성실장로교회)와 김동수 목사(

바울신학원 원장)가 “예배에 대

한 신학적 이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이상만 목

사 사회로 목회적인 나눔의 시

간을 가졌다. 

나눔을 통해 과거 70년대의 

목회적 토양과 현저하게 다른 

척박한 오늘날 목회 현실에서 

어떻게 바르게 교회다운 교회

로 갈 수 있는지 여러 선배 목

사들의 실수를 통한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동노회>

볼리비아에서 오는 10월 30

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한인 2세 정치현 박사가 확정

됨에 따라(8월 30일) 미국에서 

“볼리비아 대통령후보 정치현 

박사 미주지원 협력단”이 조직

됐다.

대표단장은 황의춘 목사(뉴

저지 트렌톤장로교회 담임)로 

공동단장은 최낙신 목사(세기

총 대표회장), 민승기 목사(미

기총 대표회장), 정순원 목사(

뉴욕교협회장), 장석진 목사(전 

세기총 대표회장) 등 총 12명. 

서기 육민호 회계 정참수 이효

연.

지원 협력단은 3일 기자회견

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볼리비아에서 한국인 2

세 정치현 박사가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일은 대한민국 역사

와 특히 160년 이민 역사에 초

유의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일로 적극 지지 성원합니

다. 

둘째, 800만 해외동포는 물론 

2-3세의 해외거주 후배들에게 

무한한 도전과 가능성을 시사

하는 고무적인 일로 지지 성원

합니다.

셋째, 세계는 다시 사회주의

와 민주주의 이념갈등의 2차 

냉전시대에 돌입하여 세력 확

장으로 긴장된 정세 하에서 사

회주의를 표방한 현 정부에 반

하여 확고한 기독교 자유민주

주의 이념 정당후보로 분명한 

기치를 내걸고 대선에 등장한 

정치현 목사를 적극 지지 성원

합니다.  

넷째, 정치현 후보자는 예수

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 목사로 

덴마크의 구른티 비히 목사처

럼 선구자 정신으로 한국의 새

마을운동을 모델로 삼아 가난

한 볼리비아를 잘사는 나라로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표방, 한

국의 세계화에 앞장선 경제 부

흥 정치 구현에 우리는 적극 지

지 성원합니다.

지원 협력단은 △개인, 교회, 

단체 별 후원기도를 요청하고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며 △볼

리비아 현지를 방문해 격려, 지

원, 협력, 조언 할 것이라고 밝

혔다.

후원금은 KPCT UPCA, 147 

Rt, 130 Bordentown NJ 08505

로 보내면 된다.    

▲문의: (609)510-9800
<유원정 기자>

마 이 크  머 독 ( M i k e 

Murdock)의 “예수의 리더십 

57가지 비밀(The Leadership 

Secrets of Jesus)”을 소개합

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원칙을 

오랫동안 고찰해 오다가 언뜻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자신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행동으로 보여준 원

칙들이었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힘

을 ‘승리의 길’이라고 부릅니

다”라고 말했습니다.

최후의 성만찬 후 종의 도

에까지 낮아져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

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

였노라”(요13:15)고 하신 말

씀에 비춰볼 때 예수의 리더

십은 한마디로 ‘겸손과 섬김

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1.예수는 자신의 가치를 알

고 있었다. 2.예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했다. 3.예수는 자

신을 결코 거짓으로 전하지 

않았다. 4.예수는 사람들이 모

인 곳에 갔다. 5.예수는 휴식

시간을 가졌다. 6.예수는 계획

을 세우기 위한 시간을 가졌

다. 7.예수는 성공을 위해 모

든 일을 다 성사시키지는 않

았다. 8.예수는 사람들이 필요

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9.예수는 사람들의 경제생활

을 걱정하였다. 10.예수는 새

로운 곳을 기꺼이 찾아가셨

다.

11.예수는 자신의 견해를 

바꾸라는 사람들의 말을 결코 

수락하지 않았다. 12.예수는 

적절한 시기와 준비를 이해하

고 있었다. 13.예수는 목표를 

위해 열정을 쏟았다. 14.예수

는 권위를 존중하였다. 15.예

수는 사람을 한 번도 차별하

지 않았다. 16.예수는 동기를 

부여했다. 17.예수는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극복하였다. 

18.예수는 비평하는 사람들에

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19.예수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적절한 때와 적절치 못한 때

를 알고 있었다. 20.예수는 지

도자들을 교육하였다.

21.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였을 때 

결코 낙담하지 않았다. 22.예

수는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거

나 배반했을 때 비통해하지 

않았다. 23.예수는 모든 부류

의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24.예수는 유혹을 물리쳤다. 

25.예수의 결정은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26.예

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 27.예수는 반복의 법

칙을 알고 있었다. 28.예수는 

미래를 생각하는 분이었다. 

29.예수는 돈만으로는 만족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았다. 30.예수는 말의 힘과 침

묵의 힘을 알았다.

31.예수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원할 때와 

해보지 못한 것을 하고 싶어 

할 때를 알고 있었다. 32.예수

는 실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수정하도록 허락하였

다. 33.예수는 문제 해결자였

다. 34.예수는 혼자서 성공을 

거두지 않았다. 35.예수는 돈

이 우리가 원하는 어느 곳에

나 있음을 알았다. 36.예수는 

상세한 목표를 세웠다. 37.예

수는 모든 위대한 일이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

다. 38.예수는 사람들이 상처

받을 때 같이 상처받았다. 39.

예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40.예

수는 습관의 힘을 알고 있었

다.

41.예수는 시작한 것을 모

두 끝냈다. 42.예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43.예수는 결

코 서두르지 않았다. 44.예수

는 모욕당할 곳보다 축하 받

을 곳으로 갔다. 45.예수는 하

늘 아버지께 끊임없이 물었

다. 46.예수는 기도하는 자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7.예수는 일찍 일어

났다. 48.예수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

지 않았다. 49.예수는 불필요

한 대적을 피했다. 50.예수는 

어떤 일은 사람들에게 위임했

다.

51.예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소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했다. 52.예수

는 항상 진심으로 대답했다. 

53.예수는 자신이 정한 목표

를 바꾸지 않았다. 54.예수는 

자신의 권한에 속한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

다. 55.예수는 보다 경험 있는 

사람의 지도를 추구 했다. 56.

예수는 무례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57.예수는 씨를 뿌리

고 거두는 법을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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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예수의 리더십 57가지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KAPC) 뉴욕동노회 목회자 수련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볼리비아 대통령후보 정치현 박사 미주지원 협력단이 조직돼 기자회견을 가졌다.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슈” 
볼리비아 대통령후보 정치현 박사 

미주지원 협력단 조직, 성명서 발표 

KAPC 뉴욕동노회 수련회, 강사 김동수 목사 패널토론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

회(GKWPA) 중점사역인 세계

여성 기도운동 및 선교사역인 

어머니기도회가 8월을 맞아 “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

다” 란 동일한 표어를 내걸고 

미국과 한국 중남미 5개국 선

교지 등 7개국에서 진행됐다. 

뉴욕어머니기도회(회장 심

화자 목사)는 33차 기도회로 

28일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

음연합교회에서 강사 신동숙 

원장(대구어머니기도회 회장)

을 강사로 진행됐다. 

신동숙 원장은 에베소서 5장 

8-14절을 본문으로 “빛의 열

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

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회개

와 성령충만을 위하여 △조국

과 민족 미국을 위해 △글로벌

연합 글로벌뉴욕의 확장을 위

해 △회장과 임원을 위해 △가

정과 자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콜롬비아어머니기도회

(회장 김혜정 선교사)는 8월 

20일 47명의 어머니들과 몇 명

의 아버지들이 참석해 더욱 감

사한 기도모임이 되고 있다.    

니카라과어머니기도회(회장 

김연희 선교사)는 계획대로 어

머니기도회모임이 있는 교회

방문을 시작해 8월에는 예수제

일교회에서 후앙 까르로스 목

사의 삼상 17장 19절-50절 말

씀으로 예배를 드렸다.
<기사제공: 뉴욕어머니기도회>

GKWPA 뉴욕어머니기도회 8월 모임

8월 뉴욕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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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기도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하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9월 

23일(월) 오후 7시30분 빛과소금교회(담임 정순원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교협이사회, 장로연합회, 목회자

기도회가 공동 주관한다.

▲문의: (78)279-1414

제 13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가 주최하는 제 13회 암환

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9월 8일(주일) 오후 5시30분 뉴욕만

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정석(오보에), 박영정

(메조 소프라노), 박진원(소프라노), 한문섭(테너), 오화평(바리

톤), KCS합창단, 소나타 다 끼에자 챔버 앙상블 등이 출연한다. 

▲문의:(718)288-2447 

열린유아원 가을학기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운영하는 열린유아원 가

을학기가 9월 12일(목) 오전 10시 개강한다. 참가대상은 만 18

개월-3세(8월 31일 기준)이며 신청마감은 9월 10일(화) 오전 

10시 선착순.

▲문의:(646)327-6438  

뉴욕어린양교회 영적 대각성 집회
뉴욕어린양교회(담임 박윤선 목사) 영적 대각성 집회가 9월 

23일(월)부터 9월 26일(목)까지 오후 8시30분 열린다. ‘오직 의

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1:17)라는 주제로 강사는 유재명 목

사(안산 빛나교회 담임). 

▲문의: (718)899-8309

샬롯장로교회 가을 야외예배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가을 야외예배가 9월 22일

(주일) Frank Liske Park에서 열린다. 동 교회는 일년에 2회씩 

야외예배를 갖는다.  

▲문의: (704)877-6642

교회의 비전 세우기 워크샵
교회 지도자와 교회의 비전 세우기 워크샵이 10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15일(화) 오후 5시까지 크리스챤아카데미(NJ 

United Christian Academy, 73 Holm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에서 열린다. 강사는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담

임, CRM/NOVO 미주대표)와  박동건 목사(전 CRC교단 한인사

역 디렉터, 현 CRM/NOVO 글로벌 대표). 회비는 1인당 120달

러(1박4식, 교재비 포함), 교회 개척자의 경우 60달러. 참가신청

은 이메일(bigbell59@gmail.com)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선착

순 40명 제한. 

▲문의: (312) 286-4646 최종대 목사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이사장 한재홍 목사)가 주관하

는 제29기 실버선교학교 개강

예배가 8월 26일 오후 8시 선한

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

서 드려졌다. 강의는 10월 28일

까지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

녁에 진행된다.

교육 후 옵션으로 11월 11일

부터 16일까지 도미니카(전영

구, 김부희 선교사, KAPC 소속)

에서 단기선교가 진행된다. 

개강예배는 김경렬 목사 인

도로, 경배와 찬양 이하영 강도

사, 대표기도 이재봉 목사(교

수), 성경봉독 문삼성 목사, 찬

양 CBSN찬양선교단, 설교 박준

열 목사, 헌금 특송 실버미션 찬

양팀, 헌금기도 최윤섭 목사, 영

상 환영사 김재열 목사, 축사 손

성대 장로, 축가 김영환 전도사, 

축무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인

사 장충현 장로, 축도 한재홍 목

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준열 목사는 “복음 중심적

인 선교”(롬1: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선교는 하나님나라

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

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

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지역사회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

하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

와주는 사역”이라며 선교의 키

워드인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박 목사는 “오늘날 에큐메니

칼운동으로 선교의 개념이 칼 

바르트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변질돼가

는 것을 본다”며, “하나님이 선

교의 주인이신 것은 맞지만 종

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은 바른 

복음, 바른 선교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

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예

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

을 통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

님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회장 김재열 목사는 영상 환

영사를 통해 “실버선교회는 16

년전 27교회 목사들이 뜻을 모

아 이뤄진 비전 사역”이라며, “

그동안 800여 명이 훈련을 받

았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10주

간 훈련을 통해 도전을 받아 이

미 훈련후 파송된 14가정의 뒤

를 이어 인생 후반전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를 바란다”며 축

복했다. 

한편 2004년 뉴욕실버선교회 

창립 때부터 사무처장으로 사

역해온 장충현 장로가 부인의 

병으로 사역을 멈추고 떠나게 

돼 공로패를 받았다. 장 장로는 

먼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

사를 드리며 그동안 협조해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

다.

10주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

정 강사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재열 목사(“인생 후반전

을”), 허윤준 목사(“성경속의 선

교”), 김종일 목사(“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전영구 선교사

(“도미니카 선교현황”), 이은수 

목사(“선교의 본질”), 박준열 목

사(“미전도종족 선교”), 빈상석 

목사(“세계선교의 흐름”), 이재

봉 목사(“북미원주민 선교”), 문

덕연 목사(“바울신앙의 선교”), 

김성기 목사(“선교사의 영성”), 

김혜택 목사(“하나님의 선교”), 

김홍석 목사(“평신도 선교사의 

사명”), 이지용 목사(“단기선교

의 축복과 위기”), 최원섭 목사

(“단기선교 준비 및 주의점”), 

최남종 황달연 장로(“뉴욕실버

선교 의료 현장”), 민제기 장로

(“타민족 선교체험”).

<기사제공: 뉴욕실버선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19년 여름 단기선교가 

지난 8월 27일 할렘 선교를 마

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할렘 선교 역시 맨해튼 

솔세이빙스테이션교회에서 숲

키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명희 

선교사(브니엘선교회 대표)를 

방문해 지역 홈리스들에게 오

찬을 대접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퀸즈장로교회 선교팀 

56명은 85명의 숲키친 참석자

들을 서브했다.  

설교는 Yujie Chen 목사(중

국어부 담당)가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본문으로 “A Merciful 

Savior”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

했다.   

첸 목사는 간단한 마술을 곁

들이며 “우리 죄를 위해 주님

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 피로 우

리를 깨끗케 하셨으며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가치 있는 자

로 거듭났다”며 원초적인 복음

을 열정적으로 전한 후 콜링하

자 23명이 나와 결신했다. 

먼저 Praise Team의 찬양으

로 마음을 열고 전도폭발팀은 

참석자들에게 다가가 이야기

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날 공연팀은 두드림팀의 

난타공연, 한국전통무용, 유초

등부 파이욘팀의 장고와 꽹과

리, 이경아 청년의 바디워십, 

주향팀의 부채춤, G2G 유초등

부 찬양 등이 이어졌다. 

Praise Team은 오찬시간 중

에도 찬양을 계속하며 분위기

를 돋웠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지난 7

월 4일 아리조나 선교를 시작

으로 8월 30일 에티오피아 선

교까지 총 10개 지역 단기선교

를 마무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설립 28주년을 맞은 베이사

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

사)가 8월 25일 오후 6시 임직

예배를 드리고 안수집사 15명, 

권사 34명 등을 임직 또는 취

임했다. 

임직예배는 이종식 목사 인

도로 기도 최기성 목사(답스페

리한인교회), 성경봉독 김홍선 

목사(새은혜교회), 설교 박등

배 목사(필라서머나교회), 임

직순서, 권면 홍명철 목사(전 

노회장), 축사 옥영철 목사(페

어필드한인교회)와 김수천 목

사(코멕감리교회 은퇴)와 안창

의 목사(퀸즈중앙장로교회 은

퇴), 축가 이은정 집사, 기념품 

증정, 답사 임직자 대표 정훈

희 안수집사, 축도 김형일 목

사(뉴저지건강한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박등배 목사는 “아! 명예로

운 직분이여”(롬16:1-13)라는 

제목의 설교에게 “직분은 하나

님이 주시는 명예로운 직분임

을 명심하라”며 베드로전서 4

장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직

분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

는 임직자들의 의무를 전했다. 

임직순서는 이종식 목사 집

례로 서약, 임직안수기도, 악수

례, 공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직기도를 통해 이종식 목

사는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에 기둥 같은 집사들을 세

우셨다. 주님이 세우심을 믿는

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직분을 감

당할 때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도로 감당하

게 하소서. 주님께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

하게 하소서. 저들 때문에 교

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직분을 감당

하기위해 가정과 사업을 붙들

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붙

들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

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정훈희 안수집사는 답사를 

통해 “교역자와 선배 임직자들

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며 “어

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과 이

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섬김을 받기 전에 

먼저 섬기는 것, 나를 드러내

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

운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것”

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같은 

마음과 신앙으로 본이 되며 솔

선수범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

짐했다. 

이날 임직자는 안수집사 임

직 12명(강남준, 김정태, 남제

권, 박재만, 서근수, 오익찬, 유

광현, 이재득, 전영수, 정명화, 

정훈희, 최찬)과 안수집사 취

임 3명(문이준, 안상균, 홍정

식)이다. 또 권사 임직 30명(강

다은, 강효정, 고효경, 길숙녀, 

김나영, 김미경, 김미옥, 김숙

자, 김승미, 문윤희, 민경선, 박

정심, 안경애, 안명희, 안준희, 

유정이, 윤효순, 이경숙, 이명

식, 이미숙, 이영애, 이은자, 이

진순, 임순영, 전명자, 주경아, 

최복덕, 한은희, 허현아, 홍영

숙), 권사 취임 박광자, 명예권

사 임직 3명(박영순, 선정자, 

유현자) 등 총 49명.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 45회기 4차 마

지막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30분 뉴욕효신

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토의에서 선관위원

장 김영식 목사가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며 

목회검증과 재정검증을 함으로 

모범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가

지 법 즉 첫째, “교회 예배당에

서 주일예배 등 예배를 드리고 

신앙 활동을 해야 한다” 둘째, “

전년도 재정 결산서를 2년으로 

하자”는 안건을 내놓았다. 

그러나 첫째 안은 모법에 관

한 사항으로 법규위에서 다룰 

사항이라는 지적에 따라 무산

됐으며, 세칙에 관한 둘째 안은 

통과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

무 이은수 목사 인도로 기도 박

이스라엘 목사, 설교 최창섭 목

사(증경회장), 합심(통성)기도 

박마이클 목사(대한민국과 북

한, 미국을 위한 기도) 심화자 

목사(뉴욕교계와 제 45회 정기

총회 준비를 위한 기도),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문석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뉴욕에벤에셀선

교교회)는 “잘 하였도다”(마

25: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10년전 교협회장으로 회기를 

마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주님으로부터 ‘잘 하였도다’ 라

는 말이었는데 45회기 임원들

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라고 

묻고 ”총회를 잘 마치려면 전임

회장들이 공로의식을 버리고 

선거 개입 하지 말고 중립을 지

키며 목소리를 낮추고 배후에

서 기도로 후원하는 본을 보이

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했

다.

최 목사는 “구체적으로 ‘잘 

하였도다’라는 말은 듣기 위해

서는 첫째, 착한 종 즉 신앙과 

인격이 성숙함과 더불어 올바

른 종 둘째, 적은 일에 충성된 

종 즉 겸손과 성실로 대가를 바

라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순교적 각

오로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지도자는 언행일치가 돼야 

한다”며 “총회를 마치고 주님

께 잘 하였도다 칭찬받는 교협

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정순원 목

사 사회로 기도 이사장 손성대 

장로, 회원점명 서기 이창종 목

사, 회무 보고 총무 이은수 목

사, 감사보고 감사 김기호 목사, 

재정보고 회계 박정오 목사 순

서로 진행됐다. 

재정은 7월 현재 △성령복음

화대회 수입 21,548달러, 지출 

23,846달러, 잔액 -2,298달러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수

입 130,239.61달러, 지출 

96,344.25달러, 잔액 33,895.36

달러 △건물구좌 모기지 잔액 

288,274.69달러, 렌트수입 자동

이체 잔액 32,881.05달러 

△5-7월 수입 13,673.71달러(+

이월금 26,396.37달러), 지출 

288,372.43달러, 잔액 13,051.54

달러로 보고됐다. 

신입회원으로 전인숙 목사(

뉴욕은혜교회, UCC)와 정숙자 

목사(물댄동산교회, UPCA)가 

가입 허락을 받았다.

한편 뉴욕교협 45회 정기총

회는 10월 21일(월) 열리며 46

회기 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등

록은 9월 3일(화)부터 6일(금) 

오후 5시까지다.
<유원정 기자>

제 29기 실버선교학교 개강예배

맨해튼 할렘 홈리스 숲키친 사역

주님 피 값으로 산 교회에 일꾼 세워

“잘 하였도다” 말 듣는 교협 되길...
뉴욕교협 제 45회기 4차 임실행위원회

10월 28일까지...종강후 도미니카 단기선교

퀸즈장로교회 2019 여름단기선교 마무리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임직예배 총 49명 임직

할렘선교 출발에 앞서 교회 파킹랏에서 기념촬영 했다. 앞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김성국 담임목사와 첸 목사.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임직예배를 마치고 이종식 담임목사부부와 임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 29기 실버선교학교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제 45회기 4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제 46회기 회장, 부

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 접수가 

지난 2일자 일간지를 통해 공고

됐다. 공고일은 8월 31일.

등록기간은 9월 3일(화)부터 

6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등록 

장소는 뉴욕교협 사무실이다.

후보 자격은 회장, 부회장은 

△본회 가입 5년 이상된 자로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목

사인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뉴욕에서 담임목회 만5년 

이상 된 자 △인격과 품행에 결

격사유가 없는 자 △회장 및 부

회장 출마는 각각 3번 이내로 

제한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

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

보 할 수 없다. 

또한 입후보자는 영주권자이

상 소지자, 본회를 위한 공헌도

가 있어야 한다 등이다. 

등록서류는 △등록원서 1통 

△소속교단 추천서 1통(독립교

회 회원은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본회 회원교회 10교

회 추천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이력서 1통 △입후보 

소견서 1부 △등록비 △목사안

수증명서 △여권과 운전면허증 

카피 △교회현황서(최근 주보 4

매, 출석교인명부 및 2년간 재

정결산서 CPA 공증) 등이다. 

모든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

로 발견되면 선관위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
<유원정 기자>

회장, 부회장, 감사...마감 9월 6일 
뉴욕교협 제46회기 입후보등록 접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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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
세계창조선교회(WCM, 회장 박창성 목사)가 주최하는 그랜드

캐년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9월 20일(금)-24일(화) △9월 26

일(목)-30일(월)(라스베가스 출발) △10월 4일(금)-8일(화)(로

스앤젤레스 집결, 라스베가스 합류가능) 4박5일간 진행된다. 여

행지는 미국 3대 국립공원(그랜드, 브라이스, 자이언 캐년) 및 앤

털로프캐년, 파웰 호수, 글렌캐년 댐 등. 모집인원은 12명 이내 

선착순. 참가비 및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wcmweb.org

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503)330-2981

법과교회세미나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는 법과

교회 세미나를 9일(월)과 10일(화) 양일간 가든스윗호텔에서 갖

는다. 강사는 브래드 대쿠스 대표(태평양법률협회 대표),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국인 디렉터), 마이클페퍼 변호사(태평

양법률협회 산타아나 오피스 상임변호사)이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를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30달러(교재, 점

심식사 제공).

▲문의: (661)618-9392

좋은마을교회 설립35주년 기념 감사축제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설립35주년 기념 감사축

제를 개최한다. 일정은 국제고아후원 8년차 이사회 대회가 7일(

토) 오후 7시, 설립기념 축하예배와 3세계현지목회자훈련 7년차 

감사예배, 그리고 영성사역원훈련 28년차 감사예배가 8일(주일) 

오후 11시45분이다.

▲문의: (714)646-9259

고봉준 목사 초청 특별간증집회
고봉준 목사(사마리아교정선교회 대표) 초청 특별간증집회가 

6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일정은 6일(금) 오후 8시

30분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 7일(토) 오전 6시 기쁜

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8일(주일) 오전 11시 LA선교교회

(담임 장태원 목사), 11일(수) 오후 7시 나눔과 섬김의 교회(담

임 엘리야김 목사), 15일(주일) 오전 11시 LA시티교회(담임 써

니 김 목사).

▲문의: (213)739-0403

담임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갈보리한인교회는 조정기 담

임목사 은퇴를 앞두고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 졸업한 자로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

는 미국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자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목사안수증명서, 최종신학교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최근설교 

CD, 추천서를 12월 31일(화)까지 보내면 된다. 제출방법은 청빙

위원회 이메일(jungeun.park1014@gmail.com), 혹은 우편(431 

N Lewis St, Mesa, AZ85201)로 보내면 된다.

▲문의: (480)435-0998

클레어몬트신학교 장학금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Beyond Borders 2019 주제 더브릿지 콘서트가 레돈도비치 퍼포밍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우스베이 부모님 선교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모든읻르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마가교회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참예자 주제 선교사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변영호 캄보디아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총회에서 증경회장 김훈 목사가 축사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19 가을학기 개강 부흥회에서 GMU 필그림 코러스팀이 찬양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신인환영식

클레어몬트신학교(총장 제

프리콴 박사) 장학금 수여식이 

JJ그랜드호텔에서 8월 29일 오

후 6시에 열렸다. 

박성환 목사 사회로 시작된 

장학금 수여식은 김웅민 목사(

대학발전위원회 회장)가 환영

사를 했고 한인장학기금 현황

보고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학증서 전달하는 시

간을 가졌는데 박정은(Ph.D)

과 변건율(M.Div) 학우가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서 김낙인 목사(남가주

주님의교회)와 이경식 교수(클

레어몬트신학교)가 축사했으

며 박성숙 사모(고 박대희 목

사 부인), 김찬희 명예교수(클

레어몬트신학교), 그리고 제프

리콴 총장이 격려사를 했다. 

그리고 감사패 증정하는 시

간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을 받

은 학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정은, 이경목, 정희영(이

상 Ph.D) △김미정, 김태호, 김

형희, 민학기, 박소현, 변건율, 

오세진, 이한나, 이현재(이상 

M . D i v )  △ 공 문 영 ( M .

Div&M.A).
<박준호 기자>

더 브릿지 베네핏 콘서트가 

“Beyond Borders 2019” 주제

로 8월 24일 오후 7시30분 레

돈도비치 퍼포밍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더브릿지의 공민 선교사는 “

한일관계가 엄중한 시국이지

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본에 대

한 마음이 있기에 콘서트를 진

행하게 됐다”며 “이번 콘서트

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음악

이라는 은사를 십분 활용해서 

미국에 계신 크리스천 한국인

들과 일본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연이 될것”이라 말했

다. 

이날 콘서트의 스텝으로 참

여한 박은성 목사(Acts Global 

church)는 “공민 선교사는 일

본선교사로 쓰나미와 지진이 

날 때마다 일본에서 찬양과 음

악으로 일본사람들을 섬겨왔

다”며 “어려울 때마다 일본인

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일본인

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게 됐

다. 이번 공연역시 일본에 사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연합으로 

사역하게 됐으며 일본목회자 

성도연합 단체인 링크LA에서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공민 선교사

가 피아니스트로 참여했으며 

테너 변홍길, 보컬 이시온, 색

서폰연주자 박광식, 베이시스

트 임영훈, 드러머 임용훈 등이 

무대에 올라 팝, 가요, 찬양을 

불러 공연장을 찾은 1400여명

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주

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리틀

도쿄에서 열린 브릿지 콘서트

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마가교회(담임 채동선 전도

사)는 변영호 캄보디아선교사

를 강사로 “그리스도의 참예

자” 주제로 8월 24일과 9월 1

일 세미나를 열었다. 

8월 24일에 열린 세미나에

서 변영호 선교사는 “그리스도

의 참예자는 선교사로서 하나

님나라 보는 안경을 쓰는 것”

이라며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보는 것은 

목사들이 담당해야하며 선교

지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의 영을 받아서 실제로 살

아보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예수의 영을 받아서 

산다는 것은 자기부인을 하며 

살아야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참예자는 하나

님 나라 백성의 삶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예자가 

되려면 예수 사랑의 강권하심

이 어떤 곳으로 데려갈 수 있

도록 사랑에 빠져있어야 한다”

며 복음소식은 예수에 관한 이

야기 아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

는 것이다. 예수를 입이 아닌 

마음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것

을 가지면 가난한 자와 함께하

는 선교를 확실히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2019 가을학기 

개강 부흥회가 ‘Servival에서 

Revival’이라는 주제로 26일부

터 29일까지 3일간 은혜한인

교회 미라클센터 1층 채플에서 

오후 7시에 열렸다. 

첫째 날에는 최홍주 목사(에

브리데이교회 담임)가 ‘사명자

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둘째 날은 최규남 총

장(GMU 총장)의 ‘창조의 6일’

이 선포됐으며, 셋째 날은 한기

홍 이사장(은혜한인교회 담임

목사)이 ‘주님께 기억되는 사

역자가 되자’ 라는 제목의 말씀

을 전했으며 특별 순서로 학교 

홍보를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GMU 필그림 코러스팀 ‘나의 

생활을 찬양으로’의 찬양이 있

었다. 

필그림 코러스팀은 현재 

GMU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위

해 GMU에서는 ‘음악사역을 

위 한  발 성  개 발 ( V o c a l 

Development for Music 

Ministry)’ 과목을 개설해 에스

더 구 교수가 지도하고 있다. 

학교 및 입학 관련 문의는 

(714)525-0088이며, admis-

sions@gm.edu 이메일과 학교 

홈페이지 gm.edu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박정기 목사) 총회가 엘

파소순복음교회(담임 노석 목

사)에서 9월 2일 오후 7시30분

에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박정기 목사

가 2019-2020년 회장으로 연

임됐다. 

박정기 회장은 “베데스다 총

동문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

에 동문회장으로 연임이 된 것

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 생각한다. 이 

사명을 1년 동안 동문여러분 

잘 섬기고 학교에 목소리를 내

서 동문회원들의 권익을 도모

하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밑

거름이 될수 있게 섬기겠다”고 

말했다. 

박정기 회장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총회개회선언, 회

순통과 및 회원점명, 회칙수정

안 통과, 기록서기 임명, 총동

문회 경과보고, 2018-19 재정

보고, 임원선출 및 신임회장 인

사로 이어졌다. 

이날 회칙이 수정됐는데 회

장임기에 대해 종전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를 ‘임원의 모든 임

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 신입회원 환영식

이 8월 30일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환영식에서 정지윤 회

장은 “8월 달은 행사가 많아 

분주했다”며 “우리들은 문인들

이지만 크리스천들이다. 우리

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

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윤 목사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본회 이사 최학량 

목사가 기도하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창32:27)라는 제목

으로 설교했다. 

송택규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

에서는 회원들이 시낭송을 했

다. 

홍유리, 조진숙, 조정화, 이

정은 씨 등이 시낭송을 하고 

정지윤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특강 순서에서는 최

선호 목사(평론가, 시인)가 문

학 강의를 하고 김창호 목사가 

폐회기도를 하고 점심식사를 

했다.  

한편 본회는 9월부터 새누리

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행사를 갖게 된다.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 부모님 선교회(

회장 박웅기 목사) 창립 제13주

년 기념행사가 9월 1일 오후 2

시 성서장로교회(담임 김병용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박웅기 목사 사회로 열

린 기념행사는 윤갑식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고 김병용 목사

가 ‘그게 바로 나야’(전3:1-14)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각 지역(미 전지역, 

LA, O.C, IN, SB, 밸리, 한국) 등

지에 설립돼 있는 부모님선교

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양로병원과 그 안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김창

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

Ph.D 3명, M.Div&M.A 10명 

Beyond Borders 2019 주제

“그리스도의 참예자” 주제로 

GMU 필그림 코러스팀 구성 

회장 박정기 목사 연임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신입회원 환영식

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클레어몬트신학교 장학금 수여식 

마가교회, 변영호 캄보디아선교사 초청 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 2019가을학기 개강부흥회

베데스다대학교 동문회 총회, 회칙수정

더브릿지 콘서트, 일본연합단체 링크LA 주관

<2면에서 계속>

상점은 그들의 게임을 더 경

험적인 단계로 올릴 필요가 있

고 작은 가게들은 주류 가게들

에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대화는 단순히 리테일의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세계가 없기에 “피지털리

티”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

이다. 이것은 현실세계의 배제

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 무언가를 물리적으로 하는 

것과 디지털로 하는 것의 통합

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한쪽만 하

는 것보다 두 가지 모두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전략적이

다.

누군가가 특정한 한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이

것은 아주 물리적인 과정이었

다. 그런데 지금은 피지털이다.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초대는 종종 웹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그 교회를 디지

털 상에서 방문해보는 것이다. 

<13면으로 계속>

디지털 세대에게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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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

동과 통합이 교단 분열 60년 만

에 처음으로 총회 차원의 연합 

기도회를 열었다. 양 교단은 “

남북문제와 한·일 갈등이 첨예

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빠르

게 세속화되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은 더욱 절실해졌다”

며 “지난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앞날의 대처를 함께 모

색해야 할 때”라고 기도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

한 장로교(합동·통합) 연합 기

도회’로 명명된 예배는 1일 경

기도 안양 평촌교회(림형석 목

사)에서 드려졌다. 예배는 태극

기를 앞세우고 예장합동과 예

장통합 깃발 뒤로 양 교단 임원

들이 입장하며 시작됐다. 성시 

교독은 시편 133편이었다. 

2000여 성도들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를 낭독했

다.

예장통합 총회장인 림형석 

목사는 “오늘은 1912년 9월 1

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된 지 107년을 맞는 날인 

동시에 양 교단이 나뉜 지 60년

을 맞는 해”라고 말했다. 이어 “

하나님께서 한국에 장로교회를 

독립된 교회로 세워주신 날을 

맞아 교단 분열의 아픔을 하나

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

며 모였다”고 인사말을 했다. 

평촌교회 새에덴교회 익투스 

찬양대의 합창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예장합동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는 ‘우리’란 제목으로 설교

했다. 이 총회장은 “1912년 양 

교단의 모체인 조선예수교장로

회가 평양에서 제1회 창립총회 

개회예배를 드릴 당시 총 교인 

13만명에 기도처를 포함한 교

회 수가 2,504개였다”고 회고

했다. 이 총회장은 “1959년 교

단이 분열될 무렵 제가 태어났

다”면서 “얼마나 슬펐던지 울

면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과 합동, 두 이름을 거꾸

로 읽으면 발음도 비슷하다”면

서 “60년이 지나 서로 협력하

며 연합하는 노력을 할 것이 예

고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나

님 앞에선 너와 내가 없이 우리

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도 순서가 이어졌다. 

예장합동 서기 김종혁 목사는 ‘

한국교회의 회복과 연합을 위

하여’란 제목으로 기도하며 “갈

등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하

나가 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예장통합 서기인 김의식 목사

는 “군대에서도 학원에서도 산

업 현장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

추도록 저희를 써 주소서”라며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

계 복음화에 힘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

구했다. 예장합동 회록서기 진

용훈 목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

해, 예장통합 회록서기 윤마태 

목사는 한·일 관계 회복과 동

북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교단은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와 협력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

리며 분열돼 오늘에 이른다. 예

장통합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

는 기도회 참가자를 대표해 메

시지를 내고 “서로 존귀하게 여

기고 겸손하게 한마음으로 연

합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박

종철 이승희 김성복 목사)은 

29일 서울 용산구 만리현성결

교회(이형로 목사)에서 ‘한국교

회 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동체적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박상진 장로회신학대(기독교

교육학) 교수는 “한국교회가 

학령인구와 종교인구 감소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면서 “학

령인구만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10년 만에 31% 줄어들었고, 같

은 시기 대한예수교장로교 통

합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는 

41.9%나 감소했다”고 분석했

다. 

이어 “학령인구보다 교회의 

다음세대가 더 많이 감소한 데

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세속

적 자녀교육관, 부모의 신앙저

하 등 부모 요인이 가장 컸다”

면서 “그다음이 학업과 신앙이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세대와 주일학교를 

구분해 신앙교육을 진행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박 교수는 “1780년 영

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는 200

년 넘게 많은 공헌을 했다”면서 

“하지만 부모가 신앙교육을 교

회에 떠맡기는 풍토를 만들면

서 가정 내 신앙교육 기능을 상

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모

가 자녀교육의 주체로 나설 것

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

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현재의 

지역별 교구제를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별 모임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본

주의 세속주의 교육에 대항하

기 위한 홈스쿨 활성화,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미션스쿨 회복 

운동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다음세대 교육본부장’

이 돼 부모에게 승부를 걸어야 

하며, 연합기관도 다음세대 교

육을 위한 연구와 교재 개발, 

대안 제시 등 연합활동을 활발

히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이디온선교회 설립자인 양

승헌 세대로교회 목사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아이들의 눈높

이에 맞춘다며 성도가 아닌 주

일학교 학생으로 키우려는 분

위기가 있었다”면서 “그렇게 

주일학교로 분리해 다음세대를 

키우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신

앙을 배우는 과정이 절대적으

로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양 

목사는 “교단별로 중복투자를 

하면서 교회학교 교재를 개발

하기보다 공통분모를 만든 뒤 

교파별 특성은 특별과목으로 

가르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때

가 됐다”고 제안했다. 

한교총 대표회장인 박종철 

목사는 개회 예배에서 “수십년

간 성도들을 양육하며 깨달은 

것은 성경을 통해 다져진 사람

이 결국 굳건히 서 있더라는 

것”이라면서 “다음세대가 말씀

을 철저히 훈련해 성경적 가치

관으로 무장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자”고 당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

합의 전체 성도 가운데 여성은 

57.4%로 남성 42.6%보다 많은

데 2017년 기준 교단의 여성 

총회대의원(총대) 비율은 1.2%

에 그친다. 남성 총대가 무려 

98.8%를 차지한다. 지방 68개 

노회별로 단 1명이라도 여성 

총대를 파송해 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총대 비례대표

제 도입 때 여성을 할당해 달라

는 청원도 준비 중이다.

예장통합 총회 여성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

주년기념관에서 여성 총대 간

담회를 열었다. 다음 달 23일부

터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기 총회를 앞두

고 여성 총대들이 모여 교회의 

양성평등 실현 방안을 논의했

다. 1500여명 총대 가운데 여성 

총대는 26명뿐이다. 

김명옥 총회훈련원 원감은 “

여성위원회 이름을 양성평등위

원회로 변경하자고 청원해 더 

적극적인 양성평등 과제를 수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

들은 총대 비례대표제 도입 헌

의안이 부상함에 따라 여성 비

례대표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

토 중이다.

예장통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같은 장소에서 제

104회기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를 개최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 신정호(전

주 동신교회) 목사는 “회복 화

해 평화의 총회가 되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교단 역사상 처

음으로 여성 장로부총회장 후

보로 나선 김순미(영락교회) 장

로는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

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

록 총회장을 도와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목사 장로 각 1인만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다음 달 

총회에선 찬반투표가 진행된

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

석대신이 총회 명칭을 예장백

석으로 바꾸고 교단 안정을 위

해 장종현 백석대 총장을 총회

장에 추대했다. 

예장백석은 3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42회 

총회에서 교단 명칭을 예장백

석으로 교체했다.

과거 예장백석이었던 총회

는 2015년 예장대신과 통합하

면서 대신으로 명칭을 변경했

다. 그러나 통합한 구 대신 측

이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잔류 

측과 소송을 벌이다 패소하면

서 대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유지재단에 구 대신 측 교회가 

20개 이상 들어오기로 약속했

지만 이마저 불발돼 명칭을 다

시 백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교단은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으며, 총회의 안정을 위

해 향후 7년간 부총회장 선거

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총회장과 증경총회장이 상의

해 부총회장을 지명키로 했으

며, 임원은 2배수 추천 후 결정

하기로 했다. 

교단 분열 가능성을 차단하

려는 강경조치도 채택됐다. 증

경총회장 5명으로 하는 정책자

문단을 재구성해 총회 긴급사

안이 발생하면 즉시 조사해 처

리할 수 있게 했다. SNS를 통

한 비방, 불법 통화 녹음, 조작

된 허위정보 유포, 총회 공문서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

된 처벌 및 징계조항을 두기로 

했다. 특히 지난 회기 발생한 

교단 내 모든 송사와 관련해 2

개월간 특별재심원을 구성해 

재판을 다시 하기로 했다. 

2일에는 만장일치로 장 총장

을 총회장에 추대했다. 장 총장

은 단국대 행정학 박사와 미국 

아주사퍼시픽대에서 명예 신

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백

석대 설립자로 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과 예장대신 총회장

을 지냈다. 2017년부터 제7대 

백석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

다. 

장 총장은 “교단이 올해처럼 

어려움을 겪은 적은 처음이다. 

건강상 이유로 수차례 고사했

으나 총회의 화합을 위해 총회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단의 헌법이 

무너지면 총회가 무너지게 돼 

있다”면서 “총회 재판국의 치

리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도록 2심, 3심 제도를 보완

하겠다. 사회법보다 교단 헌법

이 권위가 더 높다는 원칙을 지

켜달라”고 당부했다. 

목사제1부총회장에는 류춘

배 화성 정남중앙교회 목사, 제

2부총회장에는 정영근 서울 예

수로교회 목사가 선임됐다. 장

로부총회장에는 안문기 성남 

성안교회 장로, 서기에는 김진

범 서울 하늘문교회 목사가 각

각 선임됐다.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

육관에서 열렸다.

1만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년대

회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 청년대회에서

는 3명의 설교자가 ‘만나다’ ‘비

우고 채우다’ ‘보내다’를 주제

로 차례대로 메시지를 선포했

다. 설교자들은 세대의 벽을 허

물겠다는 의미로 양복과 넥타

이 대신 민트색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박성민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대표는 “청년의 때에 주

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위

해 헌신할 신앙의 동지도 만나

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

수 그리스도만이 꿈과 비전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면

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

분을 위해 준비하신 원대한 계

획의 소망을 받으라”고 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목사는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를 성령

으로 채우라”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은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능력이 생긴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했

다. 이어 “이 자리의 청년들은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하겠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의 순회선교단 대표는 “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라고 절규하듯 물었다. 그는 “

예배당 안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 많다”면서 “그런 사람은 결

국 영적 고아가 되고 만다”고 

경고했다. 또한 “거듭나지 않

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

다고 한 만큼 이 자리에서 결

단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

고 권했다.

파송의 메시지는 김정석 서

울 광림교회 목사가 전했다. 세

상 속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에

게 성령의 확신을 선물한 시간

이었다. 김 목사는 “간절한 기

도가 이뤄지기 위해 먼저 결단

할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고,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

해 흔들리지 않으며 예배를 회

복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

듭나라”고 말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2013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개최한 

성령한국 선교대회에서 시작

했다. 이후 국내 초교파 교회들

이 참여한 가운데 격년으로 청

년대회를 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등 동성애 옹호론을 펼치고 있

다며 그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

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후보자임명반대전국네

트워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

회 정문 앞에서 '동성애 반대 

자유를 박탈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에 대한 

지명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후보자임명반대전국네트

워크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

연합(동반연),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

주교인모임,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그동안 동성애를 반대해 온 

단체가 연합해 조직됐다.

이들은 “그동안 조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이나 인터뷰를 통

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 자연

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

식’하는 것을 ‘동성애 혐오’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

의 반영이라 평가했다”면서 “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

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

하는 등 균형 잃은 윤리의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

보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할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후

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

했다.

홍영태 바른성문화를위한국

민연합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 

3명은 기자회견 후 국회 민원

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제출했

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

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

화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조 후

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퀴어행사 반대 집회를 실시

간 중계하던 유튜브 방송이 증

오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중

단되고 4시간짜리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유튜

브 방송인 KHTV는 지난달 31

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개최된 ‘인천 퀴어

반대 연합집회’를 생중계했다.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집회에선 목회자와 학부

모들이 나와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알리고 동성애 문화로부터 자

녀들을 지키자며 눈물로 호소

했다. 행사는 문화공연과 발언, 

영상시청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오후 4시쯤 생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 ‘증오심 표현

에 대한 유튜브 정책을 위반해 

삭제된 동영상이다. 거주 국가

의 증오심 표현 방지에 대해 자

세히 알아보라’는 문구가 화면

에 나왔다. 유튜브의 ‘증오심 

표현을 금지하는 정책’에 따르

면 ‘연령 장애 민족 성정체성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성적취향 

등의 특성을 문제 삼아 개인이

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

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

된다’고 나온다. 

유튜브가 KHTV의 영상 콘

텐츠를 삭제한 것은 퀴어행사

와 동성애의 실체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이날 김광

규 KHTV 대표에게 보낸 이메

일에서 “KHTV가 헤이트 스피

치(혐오발언) 정책을 위반했기

에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밝혔

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

았다. 김 대표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건지 궁금하다”

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증오심 표현이라고 낙

인찍는다면 독설과 욕설이 난

무하는 정치 콘텐츠, 개인 유튜

브 방송은 모두 삭제하고 폐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

였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도 “한국사회에선 아직 

혐오표현, 증오표현, 헤이트 스

피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합의

조차 내리지 못한 상태”라면서 

“유튜브가 특정 콘텐츠를 증오

심 표현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

우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사

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용어를 

앞세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

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지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표

현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의

견을 경쟁시키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양

심 표현 사상 종교의 자유가 보

장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비

판만 증오심 표현, 헤이트 스피

치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다국

적 기업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

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

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코리아

의 홍보대행사는 “사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검

토하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

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한

다”면서 “유튜브의 증오심 표

현을 금하는 정책은 사이트를 

참고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

혔다. 그러나 어느 부분이 증오

심 표현에 해당되는지는 설명

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매년 전국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의 공식 스폰

서로 참여한다. 행사장에 부스

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나눠주

며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펼친다. 

예장통합·예장합동 연합기도회로 뭉쳤다

“부모가 자녀교육 주체로 나서야”

“총대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해야”

예장백석대신 새 총회장에 장종현 총장

“주님만나고 주 안에 굳게 서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지명 철회” 

KHTV 생방송 중단되고 동영상 삭제

남북문제, 한·일 갈등 위기 속 국가미래위한 협력결의 다져

한교총, 다음세대양육 ‘한국교회 교육심포지엄’

예장통합 여성위, 간담회 열고 청원 준비

제42회 총회, 총회 화합과 수습 위해 만장일치 추대

2019성령한국청년대회, 1만8천명 뜨거운 기도 찬양

동반연 등 ‘동성애 반대 자유 박탈...‘ 기자회견

퀴어행사 반대집회 중계하던 유튜브 방송

대규모 선교사 추방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 축구선

교사가 새로 파송된다. 대륙 

복음 전파의 문이 갈수록 좁아

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축구를 

매개로 성경 속 신뢰 우정 평

등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 목

표다.

㈔월드헤브론(상임회장 류

영수 목사)은 2일 인천 부평구 

헤브론 부평센터에서 한동희

(31) 축구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다. 월드헤브론 이사장을 

맡은 권태일 부평 사랑밭선교

교회 목사가 요한복음 1장 42

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가능

성을 보신 주님의 이야기를 전

했다. 헤브론이 힘써온 아시아 

대륙 20년 사역의 역사를 담

대하게 이어 달라고 당부했다.

월드헤브론, 중국에 한동희 축구선교사 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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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틀린 논리란 무엇인가?

뒤틀린 논리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파괴적이고 상처받아 

생긴 비논리적, 혼란을 주는 부

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악한 음

성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참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생각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념, 용서, 희망, 평

화, 영적 자유, 그리고 치유와 

변화를 가져다준다. 뒤틀린 논

리는 걱정, 두려움, 혼란과 괴로

움으로 인한 혼돈, 절망, 무력

감, 낙담,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을 초래할 수 있는 깊은 감정적 

고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뒤틀린 논리를 

파괴적인 생각과 음성, 그릇된 

생각, 혼란스러운 음성, 상처 주

는 생각과 음성, 꼬이고 왜곡된 

사상이라고 부르겠다. 

영적 억압이란 무엇인가? 

영적 억압은 초자연적 영향

을 끼치며 그 발단은 마귀와 악

령들로, 사람들은 이것으로부

터 육체적인 공격당할 수 있고, 

심지어 아무런 물리적인 이유 

없이 많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 영적

인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

에 파괴적인 음성을 들으며 귀

로도 들을 수 있다. 그들이 눈

으로는 보지 못해도 무엇인가

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악령들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잠잘 동안 꿈에서

도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데, 어떤 사람은 단지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영적 공격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과 두려움과 무력감은 절

망감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사

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

은 영적인 공격을 이해하지 못

하고, 그것이 다만 자연적 현상

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은 영적 억압에서 치유 받을 모

든 해답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

우울증과 뒤틀린 논리

내 개인적인 경험과 사역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혼란한 생

각이 영적 억압과 함께 어울릴 

때 극심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자살 충동으로 이

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나의 책 “뒤틀린 논리, 

자살의 그림자”에서 “적색 지

역”이라 부른다. 

그 적색 위험 지역에 있는 사

람들은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의 삶을 끝내면 고통을 끝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죽으면 

아픔이 끝난다는 그 생각 자체

가 뒤틀린 생각이고 이것이 영

적 공격이다. 하나님은 사람들

을 감정적이고 영적인 고통에

서 해방시키고 치유하실 수 있

다. 자살 충동을 느끼지는 않지

만 우울한 사람은 노란색 위험 

지역에 속해 있으며 그들 또한 

치유가 필요하다. 만일 치료하

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들도 적

색 위험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

다. 

약물 치료와 우울증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

셔서 그들을 통하여 치유의 경

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믿는다. 의사들은 우울증을 앓

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도움을 

주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

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내

가 이 칼럼에서 당신이 받고 있

는 약물치료를 대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이 내용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된 관점은 감정과 영적 

치유에 있다.

모든 우울증이 파괴적인 생

각이나 뒤틀린 생각 때문에 생

기는 것은 아니다.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운데는 

신경질환이나 화학적 불균형을 

보여서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약물치료는 그들의 생각

과 행동 모두를 치료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육체적인 이

유로 생긴 우울증이라면 약물

치료로 치유가 될 수 있다.

칼럼을 쓰는 이유

내가 만났던 우울증 환자들 

중에 약물 사용의 부작용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

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

끼지 못하거나, 혹은 항상 행복

한 느낌 등 몇몇 부작용은 그들

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힘들

게 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살 충동이나 폭력적 반응의 

부작용으로 항우울제 복용을 

그만둘 때도 있다. 

약물 복용으로 치유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파괴적 음성으로부터 매일고통

당하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항우울제가 작용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까? 영적 침체와 영적 억압으

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어

떻게 해야 치유를 받는가?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해

답을 제시하려 한다. 파괴적 음

성과 영적 억압에 의한 감정적

이고 영적인 고통을 어떻게 헤

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

다.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한국에서의 선교

“우울증과 영적 치유”(1)

하나님 말씀은 영적억압에서 치유 받을 모든 해답과 방향 갖고 있어

신경질환이나 화학적 불균형으로 통제가 어려운 경우 약물치료 도움

지난 2년 여 동안 “교도소 선교칼럼”을 집필해주신 이영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호부터 저자의 동의를 얻어 이 목사님의 저서 “우울증

과 영적 치유”(Twisted Logic: The Window of Depression)를 발췌 게

재한다. 이 책은 영문으로도 출간됐다(2018년). [편집자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돈, 명예, 권력, 

건강, 성공, 음악, 사랑,…. 사

람마다 다르다. 솔로몬은 그

것을 기쁨이라고 했다. 기뻐

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일

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만 있

다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다. 기쁨은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든다. 기쁨이 없

이 하루를 사는 것은 귀한 

시간을 쓰레기같이 버리는 것과 같다. 스스로 불행을 자

초하는 것이다. 

참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온다. 창세기 

첫 장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보시기

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7번 나온다. ‘좋았다’는 히브리

어로 ‘토브’이다. 그 뜻은 “즐거운, 기뻐하는, 쾌활한, 풍

부한, 달콤한, 부요한, 잘되는, 아름다운”의 뜻이 있다. 하

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와 함께 기쁨

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보금자리

는 에덴동산이다. 낙원, 기쁨의 동산이다. 하나님의 사랑

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때부터 수고와 땀, 눈물의 인생이 시작

되었다. 죄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갔다. 대신 괴로움

과 근심,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주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실낙원 인생들을 위해 아들을 

구주로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죄와 사망과 고통에 빠진 인류의 죄를 대

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된다. 

실낙원에서 복낙원으로 옮겨지게 된다.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구원의 기쁨은 절대적이고 영원하

다. 구원의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영

생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다. 이 기쁨 앞에 인생의 슬

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요 그의 구원을 기뻐

하리로다”(시35:9).    

bible66@gmail.com

기/도/칼/럼

최고의 기쁨을 누리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11면에서 계속>

이것이 모두 잘된다면 실제 방

문으로 이어지면서 피지컬로 이

어진다. 이 영향은 광범위하지만 

더 많은 결실을 쉽게 얻을 수 있

다:

1. 당신의 디지털적인 현존이 

이제 교회의 현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관문으로 디자

인돼야 한다. 이것은 마치 80년

대 주일 예배가 교회의 현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 교회에 등록되지 않는 손님

들에게 전략적으로 섬세하게 “

개방돼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과 같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웹사이

트와 SNS라는 현관문으로 사람

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주목을 받

을 수 있게 열어야 한다.

2. 누군가가 교회를 찾는데 있

어서 우선시되고 중요한 조건들(

물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캠퍼스 

교회가 있다거나 하는 등)인 이

전의 장벽들은 대부분 낮아지게 

됐다. 교회를 탐색하는 방식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디지털적인 경험

이 좋았다면, 물리적인 위치는 

실제 방문을 결정짓는 데 덜 중

요한 요소가 된다.

3. 교회의 디지털 현관문은 실

제로 몸으로 경험하는 것과 매끄

럽게 통합돼야 한다. 디지털 이

미지와 당신이 보여준 약속들이 

반영된 경험을 가짐으로서 분명

하게 돼야 한다.

4. 디지털을 단순한 현관문으

로 두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교

회의 피지털한 본성이 가능한 모

든 방법으로 나타내져야 한다. 

어린이 사역의 출석이 온라인으

로 다뤄진다거나, 주말의 설교에 

비춰 더 배울 수 있거나 추가적

인 콘텐츠가 제공되는 앱 등으로 

말이다.

방문객은 디지털로 방문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교

회로 걸어올 것이다. 그들이 교

회를 답사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

회에 동화되도록 문화를 조성하

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역동성을 

유지하라.

5. 물리적인 경험은 반드시 디

지털 경험이 줄 수 없는 것을 줘

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세계가 성경적

으로 기능하는 공동체를 제공하

는 데는 제한이 있음을 이미 알

고 있다. 하지만 당신의 교회를 

살펴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이다.

그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인해

서 유도됐지만, 물리적으로 교회

를 경험함으로써 처음에 그들이 

몰려온 곳이 어디든지, 마지막 

지점에서 경험한 장소를 결코 대

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피지털 수요의 

표면을 긁고 있을 뿐이다. 리테

일의 세계에서나 교회의 세계에

서나. 하지만 실수하지 마라. 그 

깊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얼마

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 

헤아릴 수 없다.

디지털 세대에게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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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카자흐스탄과 키르

기스스탄의 단기선교는 신학

교강의,목회자 세미나와 전

도폭발강의, 어린이전도폭발

(Hope For Kids), 선교무용, 

미용과 네일, 컴퓨터, 사진 등 

다채로운 사역으로 김성국 

목사와 강지영 전도사 외 8명

의 대원과 알마티퀸즈장로교

회 주일학교 교사 9명이 12일

간 동역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퀸즈

장로교회는 27년전, 척박한 

선교지에 세워진 퀸즈장로교

회의 지교회이다. 카자흐스

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

니스탄을 아우르는 중앙아시

아의 이슬람권 선교에 중심

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기 위

한 신학교 사역과 목회자 세

미나 사역을 펼쳐왔다. 

이번 단기선교에서 처음 

시도한 강지영 전도사의 어

린이 사역은 엄격한 종교법

으로 인해 현지의 선교사에

게도 어려운 선택이었고, 뉴

욕에서 사역준비를 하면서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하지만 알마티에 도착

하여 학생, 청년, 집사로 구성

된 9명의 주일학교 교사팀과 

3일간 진행될 사역을 위한 모

임을 시작으로 차세대를 향

한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

을 체험하며 큰 비전을 갖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일학

교 교사 4명이 자신들의 생업

과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키

르기스스탄 선교일정에 합류

한 것이다. 선교지에서 자란 

젊은 집사들과 청년들이 이

웃나라 키르기스스탄의 어린

이 선교사역에 동역함으로 

알마티퀸즈장로교회 27년의 

씨뿌림과 양육, 성장, 결실의 

열매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차세대 비전을 향해 도전적

인 한걸음을 나아가는 계기

가 되었음에 큰 의미가 있었

다.

김성국 목사는 현지인 목

회자와 선교사 세미나를 통

해 목회자의 정체성과 교회

의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하였

다. 

“목회자, 선교사는 누구인

가?”라는 질문에 그 답을 성

경 안에서 찾아가는 강의로, 

목회자와 선교사는 목자, 학

자, 아비, 지도자, 행정가, 설

교자, 치유자, 기도자라는 것

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는 

각 교회는 그 교회의 비전을 

종이 한 장에 분명히 그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퀸즈

장로교회의 4대 비전을 칠판

에 그려가며 강의하였다.

선교팀은 7월 30일부터 5

일간 카자흐스탄의 사역을 

마치고 8월 4일 주일 예배 후 

4시간을 차로 이동하여 키르

기스스탄 국경에 도착하였

다. 종교적 내용이 들어있는 

어린이전도폭발 교재와 사역

물품이 들어있는 가방 4개를 

가지고 국경세관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 선교대원

들은 개인 짐만 가져가고 현

지인인 주일학교 교사들과 

전도사가 사역가방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하였다. 

세관원과의 작은 마찰로 

인해 모든 가방이 스캐너 검

열대로 옮겨지게 되며 우리

들의 염려는 현실이 되었으

나 스캐너를 통과하려는 순

간 기계가 작동하지 않음으

로 아무런 검사 없이 통관되

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

심과 은혜에 감사하였고 앞

으로의 남은 사역 또한 동일

한 은혜로 감당되어질 것을 

확신하였다.

99도의 무더운 열기 가운

데서도 첫날 44명, 둘째 날 

57명, 마지막 날 72명의 이슬

람권 어린이들이 어린이전도

폭발(Hope For Kids)에 참여

함으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입을 열어 복음과 하나님 나

라를 선포하였다.

비록 이슬람가정과 문화에

서 자라고 있지만 선교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

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중

앙아시아를 변화시킬 주역들

이 되어있을 것을 기대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린이

사역을 위해 13년간 삶으로 

헌신하며 사역하는 박선교사

의 가정과 뉴욕 퀸즈장로교

회 8명의 선교대원,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4명의 선교대

원이 함께 동역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사역이 되었다.

현지목회자를 세우고 차세

대를 세우며 그 땅의 변화를 

위해 오늘도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선교사와 그 가족

을 향한 우리의 동역이 기도

와 섬김으로 계속 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였다.

12일 간의 아름다운 동역 

가운데 더욱 풍성한 하나님

의 은혜를 체험하고 각 자의 

복음의 현장인 알마티와 뉴

욕 퀸즈로 향하는 선교대원

들은 더욱 힘 있는 걸음을 내

딛었다.
정민영 집사(퀸즈장로교회)

- 2019년 여름 단기선교 -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7/29-08/5)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젊음 그리고 늙음

2014년 9월 22일붜 25일까지 서울 소

망교회에서 필자가 속한 통합교단 총회가 

회집되었다. 매년 개회예배 시 증경총회

장들이 총회장 가운을 입고 입장하는 것

으로 개회예배가 진행된다. 올해도 증경

총회장들이 참석했고 개회행진에 참여했

다.

이틀째인 화요일에는 증경총회장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순서가 있었다. 필자

는 81회기 총회장을 역임했으니까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약관 55

세에 부총회장으로 피선될 때 서울지역에선 최초 최연소 총회장이

라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가는 세월 막을 길 없이 필자도 원로 축에 

끼게 됐다

본 교단의 생존 증경총회장은 모두 24명이다. 56회 총회장이었던 

고 방지일 목사님은 1911년생 104세로 총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하

셨었다. 보행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셨지만 정신력이나 기억력은 여

전하셨고 집필 활동도 끝까지 하셨다. 그 외 증경총회장들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분, 지병으로 출입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여서 

뵐 수가 없었다. 그동안 총대 분포를 보면 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

다. 총회가 젊어진 것이다.

젊다는 것, 그것은 자랑이고 자산이다. 목회자들이 세대교체가 급

물살을 타고 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젊음이 약점은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서두르고 조급하다는 것, 패기만을 앞세워 판단이 서

투르다는 것이다. 모 주간지 고정 칼럼이 생각난다. 글 내용은 젊은

이들의 도전과 용기를 예찬하면서 기성세대와 노인들을 대하는 그

들의 버릇없음을 꾸짖는 것이었다. 그 글 말미는 ‘너도 늙어봐라’ 였

다. 필자도 젊은 시절 은퇴를 한다든지 70세를 넘기리라는 것은 상

상도 못할 남의 일이었다. 오는 백발을 막으려 해도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가 된다. 

정도 목회, 정도 목양

필자는 위임목사나 후배들에게 정도 목회(正道 牧會) 정도 목양(

正道 牧羊)이라는 휘호를 선물하곤 한다. 정도와 균형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갈한 목회로 마침표를 찍으려면 정

도라야 한다.

필자는 1966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48년이 되는 셈이

다. 길고 먼 여정, 비바람 맞고 눈보라 맞서고 산 넘고 물 건너는 삶

을 48년 이어 나왔다. 그러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정도를 걷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고, 균형 잡

힌 삶을 위해 힘썼기 때문이다. 대다수 대성을 이룬 사람들이 한순

간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정도를 빗나갔기 때문이며, 균형을 저버

렸기 때문이다. 

고공에서 줄 타는 사람들은 몸이 가벼워야 한다. 체중 100킬로그

램 넘는 사람이 줄을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줄이 끊어지거나 지지

대가 무너져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경우 

과체중이 걸리면 문제가 일어난다. 목사의 위치가 높아지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비만 현상이 일어난다. 비만과 과체중은 온갖 성인

병을 유발한다. 

지인과 친구는 유사점도 있고 상이점도 있다. 지인은 가까이 있는 

사람, 주변 사람,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사람을 말한다. 그

러나 친구는 지인의 단계를 넘어 사랑과 정을 나누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편들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목회도 친구가 필요하다.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위로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

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친구 찾기가 어려워졌다. 너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비정 윤리가 판을 친다. 네가 죽어야 내

가 살고, 네가 망해야 내가 흥하고, 네가 쓰러져야 내가 일어선다는 

악덕이 교회 안까지 파고들었다. 교회 갈등과 교파 분쟁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런 흐름이 속속 드러난다. 

완주자의 노래(1)

원로칼럼

현지 목회자와 차세대를 세워가는 비전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의 은혜...

신학교 강의와 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퀸즈장로교회에서 현지 목회자, 신학생, 교인들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성경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는 김성국목사어린이전도폭발사역에 동역한 알마티퀸장의 카리나교사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린이 전도폭발에 참여한 현지 아이들



▣ WORD & IDIOM

* utterly: 아주, 완전히  * despise: 경멸, 멸시하다  * deceive: 기만하다, 속이다  * cleft: 갈라진 틈  

* heights: 높은 곳  * say to yourself: 속으로 생각하다, 혼잣말을 하다  * bring A down to ~: A를 ~ 

로 끌어내리다  * soar: 높이 치솟다, 큰소리치다  * nest: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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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그리스도가 보인 믿음의 본은 그의 참으심으
로 요약됩니다. 첫째, 그는 자기를 거역하는 죄
인의 악함을 견디셨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참
으심이 십자가 길입니다. 구속을 이루기 위해 
이런 억울한 일은 교회가 주님을 따를 때 나타
나는 제일가는 요소입니다. 둘째, 그 참으심을 
배우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과 이기주의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쉽게 내동댕이치기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견딤으
로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합니다. 셋
째, 참음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
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그 자취를 더듬어 우
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이 그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 결과 감사함으로 자
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히11:3)찬421장화

사도는 11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오
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을 주장합니
다.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본이
십니까? 첫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이 성취됨으로 펼
쳐질 새 언약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
을 걸으신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단번의 죽음
과 부활이 자기 백성의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

님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그래
서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심은 자기 
백성의 형벌과 죽음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죄사
함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침
내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왕 같은 제
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예수(히12:2)찬139장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은 새 언약백성, 그
리스도인이 가야할 좁은 길입니다. 첫째, 그들
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죄를 대항하는 싸움
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들의 삶에 실재
하는 죄에 떨어뜨리려는 온갖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고 우리 속에 발동하는 육의 부패성과 
늘 싸워야합니다. 둘째, 언제까지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임을 

아는 그들은 온갖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벗어나려고 최대의 희생을 치릅니다. 셋째, 무
엇을 조심해야합니까?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분초마다 징계하심을 알지 못하면 낙
심하기 쉽습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
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이끄는 진
정한 용사입니다.

죄와 싸우는 신앙(히12:4-5)찬393장수

그리스도인은 수시로 찾아오는 아버지의 꾸
지람을 어떻게 생각해야합니까? 첫째, 사랑의 
증표로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무
관심함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는 주님의 손은 자녀의 더
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그 사
랑의 손에 입맞춰야합니다. 둘째, 그는 아들이
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신
분관계의 자각에서 나옵니다. 죄인됐을 때 그

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보이심같이 징계를 통해 자녀임을 확
증하십니다. 이 증거가 희미할 때 우리는 이 기
본적인 관계를 살펴야합니다. 셋째, 참음을 배
우게 하려고 징계하십니다. 하루이틀로 마치지 
않고 평생 걸리는 긴 신앙의 여정은 참음을 필
요로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징계를 알 때 나오
는 생산물입니다.   

징계의 의미(히12:6-7)찬450장목

왜 하나님은 자기백성을 징계하십니까? 첫
째, 자기 아들이란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8).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생자라는 
증거이기에 두려워해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과 부자관계의 신분을 주장하며 그 자리에 거
하기를 좋아해야합니다. 둘째, 공경과 복종을 
배우게 하려 함입니다(9). 이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우리는 이 친밀함으

로 아버지를 알고 영생을 즐깁니다. 셋째, 그의 
거룩에 참여케 하십니다(10). 이 징계가 그렇
게 아파보여도 그것을 통해 우리의 궁극적 목
표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새 언약의 절
정인 하나님과의 연합된 교제를 이루시고야 마
십니다. 그 아버지께 항상 복종하며 영원히 찬
양합시다. 

금 징계의 목적(히12:8-10)찬499장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
님의 징계는 어떤 열매를 가져옵니까? 첫째, 의
의 열매를 가집니다(11). 불의한 죄에서 벗어나 
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변
화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생기는 귀
한 열매입니다. 의의 기초 위에서 온갖 일들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평강의 열매를 
가져옵니다(11). 의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하나

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아픔
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며 그 은혜 속
에 거하게 합니다. 셋째, 치료를 받아 강해집
니다(12-13). 이런 의와 평강은 영육간의 치료
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늘 아
버지의 징계를 감사히 받아 견딤으로서 그 열
매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 능력자입니다. 
이 복된 꾸지람을 감사히 받읍시다.  

징계의 결과(히12:11-13)찬459장토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jameshur63@hotmail.com

Obadiah 1:2-4
 2)"See, I will make you small among the nations; you will be utterly despised. 3)

The prid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you who live in the clefts of the rocks and 
make your home on the heights, you

who say to yourself, 'Who can bring me down to the ground?' 4)Though you soar 
like the eagle and make your nest among the stars, from there I will bring you down," 

declares the LORD.  

<NIV 1984>

▣ GRAMMAR

 영어로 보는 성경 (33)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STUDY & THOUGH 

■ 에돔에 대한 오바댜의 멸망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BC 851년에 에돔의 수도인 셀

라(페트라)가 정복됨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다중적인 성취를 이루며 마침내 AD 1세기가 지나면서 그 존

재가 미미하다가 결국은 그 민족 자체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에돔은 마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으로(3절) 언약의 

대를 잇지 못한 그들의 조상 ‘에서’처럼 그들 역시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함으로 인하여 스스

로의 멸망을 재촉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인 것과 그 교만이 멸망의 길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삶의 표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God punishes the proud and breaks their pride.  

                                   livingstonech@gmail.com

  2) "See,       I will make you small              among the nations; 

               보라     나는 너를 작게 만들겠다             열방 가운데서

                                               you will be utterly despised.      

                               너는  완전히 멸시를 당할 것이다 ⇒ 보라, 나는 너를 열방 중에 작은 나라

로 만들 것임으로 너는 완전히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 <I will make you small>는 <주어 + 동사 + 목적어 + 수식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5형식문장이다. <I will make 

you ~> = <나는 너를 ( ~ )하게 할(만들) 것이다.> 이 때 ( ~ ) 안에 들어갈 수식어(형용사)를 목적어 <you> 다음에 

넣으면 된다. Ex) I will make you happy =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 줄(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5형식에서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우리말로는 <작게, 행복하게>처럼 부사와 같이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이 문장에서 (;)은 <그러

므로> 정도의 의미로 해석한다.

 

3) The prid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you        who live in the clefts of the rocks 

                  너             갈라진 바위들 틈들 안에 사는 

   and make your home on the heights, 

                             그리고 높은 곳에 너의 집을 지은

        you  who say to yourself,   'Who can bring me down to the ground?' 

      너         혼잣말을 하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 내릴 수 있는가?             ⇒  갈라진 바위틈들 가

운데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지은 너,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 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혼잣말을 하

는 너,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has deceived you>에서 <you>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 문장이 되었다.  * <you>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 <who>의 선행사로 반복해서 

쓰고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문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파악만을 위해서라면, 해석을 위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한 문장으로 해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사실 독해를 할 때 자꾸 우리말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독해 실력 향상

이 더디다. 앞에서부터 뒤로 죽 읽어가며 영어식 표현 방법대로 생각하며 이해하기를 연습하라. 3절을 예로 들어 다

시 해석 해보자.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갈라진 바위틈에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혼자서 말을 하지,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 내릴 수 있느냐고.’   

4) Though you soar like the eagle              and make your nest among the stars,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아(도)           그리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만들어도                    

                    from there I will bring you down,"              declares the LORD.  

                 거기로부터 나는 너를 끌어 내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 하신다           ⇒ 네가 독수

리처럼 높이 치솟아 별들 가운데 둥지를 틀어도 나는 너를 그곳에서 아래로 끌어 내릴 것이다. 주

께서 하신 말씀이다.    



양극화, 세 가지 방법

명백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양극화는 정당의 열렬한 지지

자 간 정치적 거리를 말한다. 

하지만 이를 측정하기는 생각

처럼 매우 단순하지는 않다. 

정치학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다른 정치적 거리 측정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경쟁하는 정당

의 정견을 비교하는 것이다. 

양극화는 두 정당의 정견이 서

로 얼마나 다른지 정도로 측정 

가능하다. 두 번째는 정당 간 

사상적 동질성을 평가하는 것

이다. 이 경우 양극화는 정당

의 임원 중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중도” 또는 조정자의 역할

을 하는지에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당과 연결된 

일반 시민의 감정을 살피는 것

이다. 이는 시민이 자신이 지

지하지 않는 정당과 관련된 것

을 얼마나 좋아하지 않는지를 

주로 본다.

관련된 연구들은 비록 주요 

미국 정당이 심각하게 앞서 말

한 두 측면에서 양극화됐을지

라도 미국 국민들은 30년 전

보다 정책에 대해서는 덜 분열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

제로 낙태나 동성애자의 인권

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당의 일반 조합원들은 비슷

한 의견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은 

정책적 분열이 심하다고 믿는

다. 지난 25년보다 심해진 정

당 간 적대감과 함께 세 번째 

측면에서의 양극화는 최근 급

격하게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은 여러 

사안에 대해 덜 분열돼있음에

도 스스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조화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다르

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한

다.

시민이 자신과 반대되는 정

치단체에 가입된 사람을 혐오

하는 경향을 보일 경우, 정당

은 다른 정당과의 차이점을 과

장하고, 사상적 순수성을 강조

하며, 반대편을 비난한다. 한 

예로 공화당 내 가장 흔한 비

방은 공화당 당원이 충분히 정

당의 이념에 전념하지 않는 것

을  조 롱 하 는  단 어 인 

“RINO(Republican In Name 

Only)”이다. 

민주당 공천을 위해 경쟁하

는 사람 간 토론에서도 비슷한 

역학을 관찰할 수 있다. 공천

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

이 트럼프를 얼마나 싫어하는

지를 기준으로 평가 당한다. 

얼마전 대통령은 특정 민주당 

하원의원이 “위험”하고 “미국

을 싫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집단적 사고

양극화를 쉽게 해결할 방법

이 있다: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는 쪽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

다. 하지만 행동보다는 말이 

쉽다. 사람들은 자신과 정치적

으로 다른 사람을 왜 경멸할

까?

대답은 널리 퍼진 인지적 현

상인 집단 극화에 있다. 사람

이 동의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

과만 이야기하거나 일치하는 

견해의 뉴스만을 볼 경우, 개

인의 믿음은 더 극단적으로 변

한다. 사람이 더 급진적으로 

변할 경우 반대편의 입장을 덜 

이해하게 되고, 의견에 대한 

반대를 더 묵살하며, 불완전하

고 부패한 반대자가 되는 경향

을 보인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팀의 

홈게임 승리를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서 보았던 때를 떠올려

보라. 다른 지지자들과 함성을 

지르며 사람들의 팀에 대한 열

광은 급증한다. 동시에 상대 

팀과 그 팀을 지지하는 팬에 

대한 반감은 강해진다. 당신의 

기분은 좋아지고, 동질감은 강

해진다. 동료 지지자와 함께 

응원하며 우리는 스스로에 대

해 더 좋게 느낀다.

온라인 환경은 양극화를 양

산하는 기계와 비슷하다. 사람

들은 정보 출처를 선택하고, 

본인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친

숙하지 않은 메시지를 걸러낸

다. 개인이 “에코챔버”에서 벗

어나고 다양한 의견에 노출될 

수 있다면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은 이야기한

다.

하지만 예방과 치료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디어 습관을 

다양화하는 것은 집단 극화를 

막을 순 있어도 이미 존재하는 

양극화를 되돌릴 수는 없다.

2018년 실시된 소셜미디어 

연구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

자에게 본인의 주장을 온건하

게 반대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보여줬다. 연구가 끝난 뒤 참

가자들은 시작 전보다 더 당파

적인 견해를 보여줬다. 이미 

집단 극화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사람은 다른 의견에 

대한 표현을 정체성에 대한 공

격으로 받아들이고 반대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한

다.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이 비

슷한 타인과 협력하며 극단적

으로 변한다. 서로 지지하며 

동질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같은 태도를 공유하며 강

화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당 

공약과 임원 간 양극화를 만들

어낸다.

결국 이를 쉽게 해결할 방법

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정치

적 소속을 집단 정체성으로 간

주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을 승

자독식의 데스매치에서 전쟁 

중인 팀으로 간주하는 사람들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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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현상은 감정에 치우친 집단적 사고!
컨버센이션, 밴더빌트대학 정치학 탈리세 석좌교수 설명 소개

양극화는 개인 정치성향이나 감정이 행동에 있는지 관련
미디어습관 다양화로 집단극화 막아도 양극화 못 되돌려 

현 시점에서 많은 정치인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치적 

양극화를 한탄하고 있다.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 좌절한 시민

들 역시 각기 다른 쪽에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양

극화를 비난하는 것은 적을 문제 삼는 하나의 방법이 됐다. 그

런 한편 양극화가 만들어낸 정치적 교착상태와 분노는 다루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양극화”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평론가는 많

지 않다. 양극화에 맞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양극화

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밴더빌트대학교 정치학과 탈리

세(Robert B. Talisse) 석좌교수는 곧 출간되는 책 “Overdoing 

Democracy: Why We Must Put Politics in its Place”에서, 양

극화가 뉴스를 어디에서 얻는지, 어떻게 정치인이 서로 갈려져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양극화는 얼마나 개

인의 정치 성향이나 감정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안에 들어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Maybe facts don’t care 

about your feelings-but political polarization is about 

feelings, not facts: Diversifying your media diet might help 

prevent political polarization-but it may not reverse the 

polarization once it’s taken effect)

SBM 대표 황의영 목사가 최

근 “크리스천의 품성교육” 책을 

출간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

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부패해

진 인간의 오염된 품성이 구원

받아 새로워지는 비결을 제시

한다. 그러나 이 시대 문명의 발

달과 아울러 영성과 품성이 더 

고상해져야 함에도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더 부패해가고 있

다. 

저자 황의영 목사는 이 시대

에 품성교육의 절실함을 강조

하며 그 어떤 교양과목보다 우

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어

린 심령들의 인성교육과 훈련

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또 상한 감정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내적 치유에서 

한걸음 더 나가 새로운 품성을 

가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황 목사는 이 책은 2017년 아

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두란노신학교 강의를 계

기로 집필하게 됐다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학문이기에 

미비한 점이 있지만 핵심을 종

합해서 기술했다고 머리말에서 

밝혔다.

책은 제1부 동기와 전제-①

나는 왜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하

는가? ②나는 누구며 왜 훌륭해

져야만 하는가? ③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핵심과제인가? ➃하

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

시는가? 제2부 문제의 본질이

해-➄왜 품성은 병들고 피해의

식이 많은가? ➅사악해진 인간

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제3부 

문제의 진단과 분석-➆왜 쓴 

뿌리들이 깊숙이 박혀 있는가? 

➇왜 감정이 자꾸 덧나서 응어

리지는가? ➈왜 남을 콕콕 찌

르는 가시가 있는가? ➉왜 나

의 모습은 상한 갈대와 같은

가? 제4부 근본적인 처방-⑪어

떤 요소들이 변화되어야만 하

는가? ⑫온전해지는 힘이 어디

에서 비롯되는가? ⑬어떻게 품

성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가? 제

5부 변화의 열매-⑭품성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무엇인가? 의 목

차로 각 항목아래 6-10개의 세

부적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황의영 목사는 50년전 한국

교회 최초로 “목회상담원리”(생

명의말씀사)를 저술해 각 신학

교 교재로 매년 출판했으며 베

스트셀러 “사모학”의 저자로 알

려져 있다. 1975년 LA 미주평

안교회를 개척했으며 1968년부

터 신학교 교수로 후진들을 양

성하고 1989년에는 SBM을 설

립해 3대 목표인 “말씀의 신앙

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

화” 실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제2의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유원정 기자>

내적치유에서 한걸음 더 나간 인성교육과 훈련

저자 황의영 목사

새책소개

“크리스천의 품성교육”


